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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

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어요.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수

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

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

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에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민자

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

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

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

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

을 포함해요.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

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

전에 기여할 방침이에요.

경기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

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이에요.

경기도는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이 부임

한 이래로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사회적

응 및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

가겠다”고 말했어요.

京畿道将对移民生活状况

进行调查，制定定制化政策

京畿道12日表示，为了掌握居住在道内

的移民者的实际情况，制定针对性社会统

合政策，全国地方自治团体将首次实施"移

民者社会统合实态调查"。

以去年为基准，京畿道的外国居民数为

80万9801名，全国最多，但是移民社会统合

政策根据地区、领域运营方式不同，因此需

要制定有效的政策。对此京畿道计划通过

此次实态调查，综合调查移民者的生活条

件、雇佣、教育、社会参与等，并制定京畿道

型社会统合政策。

调查以居住在京畿道各区域的500名以

上外国居民为对象，包括▲社会融合水平 

▲移民者在韩国生活的困难▲政策认知

度及服务使用经验▲必要的支援政策等

多个领域。

特别地，将重点分析沟通、安全、劳动、教

育、居住、保健福利、社会贡献度等主要项

目，不仅用作政策基础资料，还将调查结果

共享给31个市郡，为京畿道社会统合政策

的发展做出贡献。

京畿道计划在本月内开发调查问卷，并

计划在今年下半年完成实态调查和政策

开发，并通过与相关机构和专家的合作，设

定可持续的社会融合模型。

自京畿道移民社会局长金元圭上任以

来，为实质性地支援外国居民的人权和社

会适应及定居，正在做出各种努力。

对于此次实态调查，京畿道移民社会支

援科长李文焕(音)表示:"将确保客观、定

量数据，强化移民者针对性支援政策，为

移民者和地区社会的和谐共存营造环境。"

                        파파야스토리 

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 수립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가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사 2, 16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 지원 기관별로 운영한 업무 종합해 이주민 지원체계 효율화’



2025년 03월 16일 ~ 03월 31일  

Gyeonggi-do

경기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가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권익 증진,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

회’는 용인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외국인 주민

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활상담, 인재 양성 등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지원,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 도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

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영역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시

책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공동 조사 및 포럼 추진 

▲기관 및 종사자 위상 제고 등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

민의 생활 상담, 지원사업 연계,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확대한 ‘이주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가

칭)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각 센터의 개별적 경

험과 지역적 특성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의 힘으로 경

기도가 이민사회를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이민사회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송하성 기자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지원체계 효율화

김영희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더 많은 가정이 혜택 받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

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

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

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

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

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

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

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

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

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 주

민센터에서 열흘 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선정 질차를 진행하다 보니, 운영상 불가피한 부

분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접수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아이 키우

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 정담회...간병인력 부족 심화 대책 절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

당, 비례)은 3월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

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

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

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

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

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

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

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

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

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

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외국인 간병 인력 채

용과 교육, 관리까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상되

는 법적, 행정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이 간병인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요양보호

사 정책과의 충돌 방지 방안, 외국인 간병 인력의 정착

을 돕기 위한 주거 및 복지 대책, 불법 체류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시 비자 발

급 문제, 한국어 교육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립대학과 협력해 간병인 교육 및 

송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

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경기도로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외국

인 간병 인력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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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다문화마을특구에 차량 300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부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어 두 번째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며 주차 공간 확충에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

주차장(원곡동 991-1번지) 고도화 사업’ 

기공식을 5일 오후 개최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야외무대

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

장을 비롯해 내빈 및 지역 주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주차장은 지상 2층 3단 형태로 건설된다. 

대지면적 1,050.5㎡, 연 면적 2,099.4㎡의 

규모로, 오는 10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민선8기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 활성화를 연

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완공된 부부로 공영주차장(기존 89면→

변경 300면)으로 첫걸음을 뗐다. 부부로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 주차 불편이 해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상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원곡동 스트리트몰’

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원곡동 스트

리트몰에도 주차 공간이 조성(155면)되

면 ▲부부로 공영주차장(300면) ▲원곡동 

부설주차장(95면)까지 총 550면에 달하는 

주차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

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주차타워 조

성을 통해 다문화마을특구 내 주차 환경

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

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 ‘원곡

동 스트리트몰’ 조성까지 박차를 가해 안

산 다문화마을특구가 안산을 넘어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임산부 건강 UP!

농산물 소비촉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

산물 소비를 돕기 위한 ‘임산부 친환

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다만, 지난해 동일 자녀로 임산부 친

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

거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

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산시는 오는 3월 28일까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를 받는다. 오프라인의 경우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

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자격 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산 자동추첨을 

통해 1,200명을 선정한다. 선정이 되

면 오는 12월 15일까지 공급업체 쇼

핑몰에서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

택해 주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

인당 40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이

다. 031-481-3392         이지은 기자

다문화마을특구에 두 번째 주차타워 조성...주차난 해소

안산시 부부로 공영주차장 이어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95대) 기공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일부터 

관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

장하기 위해 관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가 된 11세~18세(2007년 1

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 청

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연 최대 16만 8

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다. 상반기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

터 4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접수받

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4일까지 주

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지원금은 안산 지역화폐 ‘다온’ 모바일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

입된 ▲GS25 ▲CU ▲세븐일레븐 ▲이

마트24 편의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사업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안산

시 지역화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취

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지난해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또는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2219),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접수

관내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여성 청소년도 신청 가능해요

안산시, 농업농촌

진흥기금 접수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

까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지

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

년 제2차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경

영자금·농어업 시설자금 지원사업’ 접

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시설자금을 합쳐 총 4억 원 규

모를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

업 경영에 소용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개인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을, 법인 등 

단체에는 2억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와 사업

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농업·축산업)와 해양

수산과(수산업)에 신용조사서와 신청

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481-2324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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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통·

번역 서포터즈 ‘톡톡이음’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본격적 여정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톡톡이음’은 통·번역에 쓰이는 ‘말’을 상징하는 ‘톡

(Talk)’과 ‘도시 관계를 잇는다’는 의미 ‘이음’의 합성어

로 안산시 통·번역 서포터즈의 명칭이다. 

안산시는 지난 2월 내부 모집을 통해 영어·중국어·독

일어에 재능이 있는 시 직원 10명을 올해의 서포터즈 

‘톡톡이음’으로 선발했다. 

20대부터 50대, 8급 주무관부터 6급 팀장까지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외빈 영접, 국제교류 

등을 위해 통·번역이나 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다. 이번 ‘톡톡이음’의 첫 활동은 다음 달 우호협력도시

인 ‘미국 부에나파크시’ 대표단 영접 행사 참여로 시작

된다. 향후 간담회 및 환영 오찬, 관내 시찰 등 일련의 

행사 진행 가운데 의사소통을 도와 시 국제 관계 강화

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제교류도시 간 협력관계 활성

화를 위해 언어 재능 기부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들에

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톡톡이음’과 함께 안산시가 세

계 무대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2월 기준 12개국 22개 도시·기관

과 국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기업·문화·예술·청

소년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 통‧번역 서포터즈, ‘톡톡이음’ 닻 올려...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난 12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

에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방문해 다

문화가족 지원 정책 운영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황윤정 실장은 안산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다문화자

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등 지난해 신규 사업 추진 현

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현장의견도 청취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

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전

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진로설계와 이중언어 학습 지

원 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신규 운영하여, 약 

4만 6천여 명의 다문화 자녀가 도움을 받았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지원

한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 받

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정을 신설하여 결혼이민자가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

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훈련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여성새

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이 협업하여 취업 기초교육부

터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 81개 센터애서 70개 과정이 운영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족센터),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더욱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의 자립정착과 자녀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 나눠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가부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방문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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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50%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도의 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무용단은 올해 

첫 기획공연으로 ‘5049 : 허공에 날린 화

살’을 3월 28일을부터 29일까지 경기아트

센터 소극장에서, 4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선보여요.

이번 공연은 경기도무용단의 예술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에요.

*이 공연은 무슨 내용이야?: 약 230년 

전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시 정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활

쏘기를 아주 즐기고 잘 했어요. 그런데 

50발의 활을 쏘면 49발을 명중시키고 1

발은 일부러 공중으로 쏘아 버렸다고 해

요. 50발을 다 맞추고 자신의 실력을 자

랑하기 보다 신하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이기 위함이었지요. 

이 공연은 늘 최선을 다하면서도 겸손

함을 잃지 않았던 정조의 태도가 뜻하는 

철학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왕권을 내세우기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쳤던 정조의 ‘모

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철학을 무용으로 

풀어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관객들은 

줄거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보여

지는 이미지와 정서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말은 거의 없고 무용으로만 

공연이 꾸며지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다문화가족도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요. 이번 작품은 한국적 움직임을 현대

적 감각으로 풀어냈고 유머러스함을 더

해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진정성을 보

여주고 있어요. 특히 서사적 전개가 아닌 

한국적 이미지, 정서를 중심으로 무용단

원들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예매하면 되는 거야?: 공

연 관람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인

터파크 스페셜 티켓 사이트 http://

t icket. interpark.com/Contents/

PartnerClosure?BizCode=33982 를 방문

해 예약을 하면 돼요. 이때 인증에 따른 

비밀번호를 요구할 텐데 ‘pp5688’을 입력

하면 돼요.

3월 공연은 R석을 50% 할인된 15,000

원, S석을 10,000원에 관람할 수 있고 4

월 공연도 전석을 50% 할인된 12,500원

에 관람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원하는 날짜

와 시간으로 예매를 한 뒤 공연장으로 

갈 때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해

요. 확인서는 파파야스토리의 토크 메뉴

에 가면 3월 11일에 게재된 ‘다문화가족 

특별 할인 기획공연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다문

화가족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의 

예술을 느껴보세요. <중국어 19면, 태국

어 19면, 일본어 19면, 영어 하단, 베트남

어 33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 위한 50% 특별할인, 경기도무용단 공연에 참여해요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 올해 첫 기획공연 ‘5049 : 허공에 날린 화살’ 선보여

Multicultural families have the 
opportunity to watch Gyeonggi-do 
dance at a 50% discount.

Gyeonggi Arts Center and Gyeonggi 
Dance Company will present ‘5049: 
Arrows in the Air’ as their first planned 
performance of the year at Gyeonggi 
Arts Center Small Theater from March 
28 to 29, and at Gyeonggi Gugak 
Center Gugakdang from April 4 to 5.

This performance is expected to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directly 
experience the artistry of Gyeonggi 
Dance Company.

*What is this performance about?: 
About 230 years ago, Korea was ruled 
by a country called Joseon. At that 
time, there was a king named Jeongjo 
who enjoyed archery and was good 
at it. However, it is said that out of 50 
arrows, he hit 49 and intentionally shot 

one into the air. Rather than hitting 
all 50 arrows and showing off his 
skills, he wanted to show the virtue of 
humility to his subjects.

This performance contains the 
philosophy that reflects the attitude of 
Jeongjo, who always did his best but 
never lost his humility. Rather than 
asserting his royal authority, Jeongjo, 
who lowered himself and implemented 
policies for the people, expressed his 
philosophy that “all people are equal” 
through dance.

*Isn't it too difficul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lot, the audience 
can enjoy the work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through the images and 
emotions shown moment by moment. 
Above all, since the performance 
is composed entirely of dance and 
almost no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who don't speak Korean well can 
easily enjoy the performance. This 
piece interprets Korean movements 
with a modern sensibility and adds 
humor to show the sincerity of King 
Jeongjo who loved his people. In 
particular, it will be a time to focus 
on the movements of the dancers, 
focusing on Korean images and 
emotions rather than narrative 
development.

*How do I reserve t ickets? : 
Multicultural families who want to 
see the performance can visit the 
Interpark special ticket site http://
t icket. interpark.com/Contents/
PartnerClosure?BizCode=33982 to 
make a reservation. You will be asked 
for a password for authentication; 
enter ‘pp5688’. For the March 
performance, you can enjoy a 50% 

discount on R seats for 15,000 won 
and S seats for 10,000 won. For the 
April performance, you can enjoy a 
50% discount on all seats for 12,500 
won.

It’s not over yet. After making a 
reservation for the desired date and 
time, you must fill out and bring a 
confirmation form with you when 
you go to the performance hall. You 
can download the confirmation form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Special 
Discount Planned Performance ‘5049: 
Arrow in the Air’ posted on March 11th 
in the Papaya Story Talk menu.

All multicultural families who do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please take this 
opportunity to feel the art of Gyeonggi-
do~~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50% Special Discount for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 in 

Gyeonggi Dance Company Performance ‘5049: Arrows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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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quyết định sẽ tăng cường 
hỗ trợ về mặt giáo dục cho học sinh nhập cư để các 
em có thể trở thành những thành viên trong xã hội 
Hàn Quốc. Để đạt được mục đích này, chính phủ sẽ 
bố trí thêm giáo viên đến các trường có nhiều học 
sinh nhập cư và mở rộng hỗ trợ giáo dục đa văn hóa 
tại các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thay vì chỉ tập trung ở các Trường tiểu học như 
trước đây.

Vào ngày 11 tháng 2 vừa qua, Bộ Giáo dục đã 
tổ chức một Cuộc họp của các Bộ trưởng Quan hệ 
Xã hội tại Trụ sở công vụ Seoul và thảo luận về 'Kế 
hoạch hỗ trợ giáo dục theo yêu cầu cho học sinh 
nhập cư'.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về những nội 
dung này nhé ~~

* Tăng cường hỗ trợ giáo dục cho học sinh nhập cư 
: Bộ Giáo dục đã quyết định trước tiên sẽ nâng cao 
năng lực giáo dục tại các trường học ở những khu vực 
có nhiều học sinh nhập cư. Để đảm bảo quyền được 
giáo dục cho tất cả các em học sinh, sẽ tiến hành hỗ 
trợ Sở giáo dục Tỉnh trong vấn đề điều tiết mật độ học 
sinh nhập cư tại các trường học theo điều kiện ở từng 
nơi.

Ngoài ra, cũng sẽ tăng cường trong việc hỗ trợ bố 
trí thêm giáo viên tại các trường có nhiều học sinh nhập 
cư, tăng cường nhân viên hỗ trợ và liên kết với các cơ 
sở hạ tầng và tài chính trong khu vực địa phương.

* Tăng cường hỗ trợ giáo dục theo yêu cầu cho học 
sinh nhập cư : Bộ Giáo dục cũng đang mở rộng hỗ 
trợ giáo dục theo yêu cầu cho học sinh nhập cư. Học 
sinh thuộc gia đình hôn nhân quốc tế sẽ được hỗ trợ 
một cách toàn diện theo yêu cầu. Đối với những học 
sinh nhập cảnh giữa chừng hoặc thuộc các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Bộ cũng sẽ tăng cường hỗ trợ theo 
yêu cầu như giáo dục tiếng Hàn ban đầu, tư vấn tâm 
lý, tình cảm theo quốc tịch, khả năng tiếng Hàn và 
tình trạng cư trú, v.v.

* Mở rộng hỗ trợ giáo dục tại các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 Bộ sẽ mở rộng hỗ trợ 
các mảng giáo dục vốn chỉ tập trung vào các Trường 
tiểu học, sang các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Như việc mở rộng các lớp học tiếng 
Hàn tại các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phát hành những sách tài liệu hướng dẫn mới 
về điều kiện cư trú, hướng nghiệp và nhập học, v.v. 

Bên cạnh đó cũng tăng cường việc hợp tác với Bộ Tư 
pháp để có thể cải thiện chính sách thị thực, giúp các 
em học sinh có thể ổn định cuộc sống và tìm được 
việc làm sau khi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Tại các trường Trung học nghề, nơi số lượng học 
sinh nhập cư đang tăng lên gần đây, cũng sẽ mở rộng 
việc hỗ trợ hướng nghiệp và tìm việc làm qua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chuyên biệt.

* Thiết lập hệ thống hỗ trợ cho học sinh nhập cư : 
Bộ Giáo dục đã quyết định thiết lập một hệ thống hỗ 
trợ bền vững cho học sinh nhập cư. Qua việc ban 
hành Luật hỗ trợ giáo dục cho học sinh nhập cư và 
tiến hành các cuộc khảo sát thực tế đầu tiên trong 
năm nay để có thể thiết lập chính sách giáo dục có 
tính thực tiễn cao.

Ngoài ra, Bộ cũng sẽ mở rộng mô hình hỗ trợ thông 
qua hợp tác giữ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Sở giáo 
dục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kết hợp với những khu 
vực tập trung phát triển giáo dục. Bên cạnh đó cũng 
tăng cường công tác tuyên truyền qua việc tìm kiếm 
những hình mẫu tiêu biểu về học sinh nhập cư trở 
thành những nhân tài góp phần nâng cao nhận thức 
xã hội. <한글 기사 17면>               파파야스토리

Bổ sung giáo viên cho các trường có nhiều học sinh nhập cư... 
Mở rộng hỗ trợ theo yêu cầu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교원 추가 배치

จัดสรรครเูพิม่เตมิ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ม่นัีกเรยีนผู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หนาแน่น...
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ป่รับแตง่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 이주배경학생 지원 방안 안내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เพือ่ให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 ในฐานะสมาชกิของสงัคม
เกาหล ีเพือ่จดุประสงคน์ี ้จงึ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จ่ะจัดสรรครู
เพิม่เตมิใหก้บัโรงเรยีนทีม่นัีกเรยีนผู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 ยา้ย
ถิน่หนาแน่น และ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พหวุฒันธรรม
ซึง่กอ่นหนา้นีจ้ะเนน้ทีโ่รงเรยี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 ใหไ้ปสู่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 และมธัยมปลาย

เมือ่วนัที ่11 กมุภาพันธท์ีผ่า่นมา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ได ้
จัดการประชมุรัฐมนตรดีา้นความสมัพันธท์างสงัคม ณ 
อาคารส�านักงานกรงุโซล และหารอืเกีย่วกบั “แผน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ทีป่รับแตง่เฉพาะ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 ิ
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มาลองด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นัดไีหม?

*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ส�าหรับ
นักศกึษา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
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สรมิ สรา้งศกัยภาพ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
โรงเรยีนในพืน้ทีท่ีม่คีวามหนาแน่นของ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
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สงูเป็นอนัดบัแรก เพือ่รับประกนั สทิธใินการ
ศกึษาของนักเรยีนทกุคน หากม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
ยา้ยถิน่จ�านวนมากเกนิไปในโรงเรยีน ส�านักงานศกึษาธกิาร 
ประจ�าเมอืงและจังหวดัมมีตสินับสนุนการผอ่นปรนความหนา
แน่นใหเ้หมาะสมกบัสภาพทอ้งถิน่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ม่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
ถิน่หนาแน่น จะมกีารจัดสรรครเูพิม่เตมิ, ขยายบคุลากร
สนับสนุน, และเสรมิ มาตร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โดยเชือ่มโยงกบังบ
ประมาณและ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ของทอ้งถิน่

*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ทีป่รับแตง่เฉพาะ
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กระทรวง
ศกึษาธกิารยงัขยาย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ทีป่รับแตง่ให ้
เหมาะกบันักศกึษาทีม่ภีมูหิลงัเป็นผูอ้พยพอกีดว้ย เด็กที่
เกดิในเกาหลจีากการแตง่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จะได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ทีเ่อือ้เฟ้ือผา่นระบ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ที่
ปรับแตง่ใหเ้หมาะกบันักเรยีนและ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ทีเ่ขา้
ประเทศกลางคนัหรอืมา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มกีาร
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ป่รับแตง่ใหเ้หมาะกบั
นักเรยีน เชน่ การศกึษาภาษาเกาหล ีเบือ้งตน้และการใหค้�า
ปรกึษาทางจติวทิยาและอารมณ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สญัชาต,ิ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สถานะการพ�านัก เป็นตน้

*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ให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
และมธัยมปลาย: จะขย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ซึง่มุง่
เนน้ทีโ่รงเรยีน ประถมศกึษาใหค้รอบคลมุถงึ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
ตน้และมธัยมปลาย โดยจะขยายการจัดตัง้ชัน้เรยีนภาษา
เกาหลใีนระดบัมธัยมตน้และ มธัยมปลาย พรอ้มพัฒนาสือ่
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คณุสมบตักิารเขา้พักและเสน้ทางอาชพี, 
ความกา้วหนา้ทางวชิาการ, และท�างานรว่มกบั 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เพือ่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วซีา่ เพือ่ใหนั้กเรยีนสามารถตัง้
ถิน่ฐานและหางานท�าหลงัจากส�า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
มธัยมปลายได ้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อาชวีศกึษาทีม่จี�านวน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
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เขา้มาเรยีนเพิม่ขึน้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ไดต้ดัสนิ
ใจทีจ่ะขยาย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ดา้นอาชพี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โดย
การคน้พบรปูแบบการศกึษาเฉพาะทาง

*การจัดท�า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
ถิ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ไดม้มีตจัิดท�า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ที่
ยัง่ยนืส�าหรับ 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โดย
วางแผนทีจ่ะตรากฎหมาย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ส�าหรับ
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และด�าเนนิการส�ารวจ
ภาคสนามครัง้แรกในปีนี ้เพือ่ก�าหนดนโยบาย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
ทีม่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ในทางปฏบิตัสิงู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ขยายรปูแบบความรว่มมอื
ระหวา่ง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ส�านักงานการศกึษา และองคก์รที่
เกีย่วขอ้ง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เขต พเิศษ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ดา้นการ
ศกึษา และ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โ์ดยการคน้พบและ
สง่เสรมิกรณีตวัอยา่งของนักเรยีนทีม่ภีมูหิลงั จากการยา้ย
ถิน่ทีเ่ตบิโตเป็นบคุคลทีม่พีรสวรรคเ์พือ่ปรับปรงุการตระหนัก
รูท้างสงัคม
<한글 기사 17면>

                                   파파야스토리



제289호 | 2025년 03월 16일 ~ 03월 31일  경기다문화뉴스 | 7

세계문화체험관 방문 이벤트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 기념

안산시(시장 이민근) 외국인주민지원

본부는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을 기념해 오는 12월까지 세계문화

체험관 방문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은 지

난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올해 다문화특구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을 기획·개발하고 특구 

내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이번 세계문화체험관 방문이벤트는 다

문화특구 로컬디자인에 대한 가치 창출

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세계문

화체험관(단원구 부부로 43)을 방문해 체

험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의상을 입고 포

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인증사진과 응원의 메시

지를 게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다문

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패턴이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세계문화체험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운

영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

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문화체험관(031-481-3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해

외국인도 재난·사고 피해 일상 회복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각종 재난

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연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22년 최초

로 도입돼 4년 차를 맞이했다. 안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

인을 대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별

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으로 인

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

망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 사고 등

의 14개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사고에 대해 일반병

원 진료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

고 발생에 따른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각 보장 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로부터 3

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고에 따라 

보험의 적용 범위와 관련 서류가 달

라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점차 재난과 

사고의 유형이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

해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현실적

인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시민

안전보험을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

외국인 포함 지역 제한 없이 보장해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자전거 관

련 사고에 대비해 안산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

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산시민

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

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보장해 준다. 

시민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 원 ▲후

유 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 ~60만 원(전치 8

주) ▲입원위로금 20만 원(6일 이상 

입원) 등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

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전거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의 부담

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편

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전거 이

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

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 재활

용 ▲찾아가는 꿈나무 방문교육장 운

영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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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остранной молодежи разрешено проходить 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и трудоустраиваться в Корее! 청년드림비자 안내

5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
и провело 30-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
о иностра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Сеуль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 этом заседании обсуждались сл
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① Улучшение визовой системы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② Улучшение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отражающих различные п
отребности иммигрантов

③ Обучение и внедрение иностранц
ев в сферу ухода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
и Рассмотрим тем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интерес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Введение визы «Молодежная меч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
ило о введении визы «Молодежная ме
чта в Корее» (Youth’s Dream in Korea),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й молодым людям и
з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возможность к
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стажировки в кор
ейских компаниях.

К дружественным странам относятс
я страны-члены ООН,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и ключевые стран
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
ючая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Азии.

Виза «Молодежная мечта» будет уп
равлять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стны

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чтобы привлекать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
тов в регионы, где они наиболее востр
ебованы, отбор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м
естном уровне.

Иностранная молодежь, прибывшая 
по этой визе, сможет пройти стажиров
ку и получить опыт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
ного обмена, изучения языка и трудоу
стройств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ви
зы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ва варианта:① О
фициально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компа
нии, где проходила стажировка, и пос
ледующая адаптация в Корее② Возвр
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
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овместн
ого развития.

Иностранцы, участвующие в програ
мме «Молодежная мечта», смогут раб
от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от перед
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д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
ва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молод
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ернувшиеся в свои 
страны, сохраня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отн
ошение к Корее и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
ть расширению молодежного обме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ланирует раз
решить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ой молодежи 
по данной виз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эт

ого года. Пилотное внедрение региона
льной визы С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пускает пилотную программу «региона
льной виз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регион
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могут рекоме
ндов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для получения в
изы, 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будет р
ассматривать и одобрять заявки.

Ранее визовая политика в Корее при
менялась одинаково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
ии страны, что ограничивало возможн
ость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региональные п
отреб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ая виза позво
лит местным органам власти участвов
ать в разработке визовой политики и п
ривлек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для проживан
ия в конкретных регионах.

В этом году пилот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
дет охватывать учебные (D-2) и рабоч
ие (E-7) визы с целью привлечения та
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и удовлетворен
ия потребност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февра
ль этого года проходил отбор среди р
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а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ок «Комитетом по р
егиональным визам» вскоре будет утв
ержден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участв
ующих регионов и квоты.

По итогам отбора 10 регионов пода
ли заявки на учебную визу, а 6 – на ра

бочую. Введение «Топ-Тир» визы и др
угие обсуж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
ореи планирует в марте ввести новую 
«Топ-Тир» визу, предназначенную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
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визу смогут иност
р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 ученой степень
ю магистра или доктора в области пол
упроводников, дисплеев, аккумулятор
ов,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 других высокотех
нологичных отраслей, имеющие не ме
нее 8 лет опыта работы и годовой дох
од, превышающий трехкратный урове
нь ВН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около 14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рамках улучш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ин
тегр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обсуждалось с
емь инициатив, включая программу на
ставничества, в которой иммигранты-н
аставники будут помогать школьникам 
из семей мигрантов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жизни в Корее, выбирать учебное заве
дение и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Будем ждать, когда еще больше ин
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могут реали
зовать себя в Корее!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韓国政府が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の

学生が韓国社会の一員として共に成長

できるよう、教育支援を強化すること

にしました。このため、移民バックグ

ラウンド学生密集学校に教員を追加配

置し、小学校を中心に行われていた多

文化教育支援を中学・高校まで拡大す

ることにしました。

教育部は2月11日、ソウル政府庁舎

で社会関係長官会議を開催し、「移住

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に合わせた教育

支援案」を審議しました。詳しく見て

みましょう。

*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が多い

場合、教育支援を強化：教育部はま

ず、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密集地

域の学校の教育力を高めることにしま

した。すべての学生の学習権を保障す

るため、特定の学校に移民バックグラ

ウンド学生が過度に密集する場合、市

道教育庁が地域の状況に応じて密集度

を緩和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ことにし

ました。また、密集学校には教員を追

加配置、支援人材を拡充し、地域の財

政と基盤施設(インフラ)を連携して支

援を強化します。

*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の学生に合

わせた教育支援の強化：教育部は、移

民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のためのカス

タマイズされた教育支援も拡大しま

す。韓国内で生まれた国際結婚家庭の

子どもは、学生に合わせた統合支援体

系により重点的に支援します。中途入

国または外国人家庭の学生の場合、国

籍と韓国語能力、在留資格に応じて初

期韓国語教育、心理・情緒相談など、

カスタマイズされた支援を強化するこ

とにしました。

*中学・高校まで教育支援の拡大：

これまでの小学校中心の教育支援を中

学・高校まで拡大します。中学・高校

で韓国語授業の設置を拡大し、在留資

格と進路、進学案内資料を新規開発す

る一方、法務部と協力して高校卒業後

も定住・就職できるようにビザ制度の

改善も推進します。

最近、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の

進学が増加している職業系高校は、特

化した教育モデルを発掘し、進路・就

職支援を拡大することにしました。

*移民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支援体

系の構築：教育部は持続可能な移民バ

ックグラウンド学生支援体系を構築す

ることにしました。移民バックグラウ

ンド学生教育支援法を制定し、現場適

合性の高い教育政策樹立のための実態

調査を今年初めて実施する計画です。

また、教育発展特区と連携して自治

体・教育庁・関係機関が協力して支援

モデルを拡散し、社会的認識改善のた

め、人材として成長した移住背景学生

の模範(ロールモデル)事例も発掘して

広報を強化することにしました。

<한글 기사 17면>       파파야스토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교원 추가 배치...맞춤형 지원도 확대

政府社会関係長官会議＂移住バックグラウンド学生オーダーメイド教育支援方案＂など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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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센터장 권순길)는 지

난 3월 6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나이지리아 신생

아 병원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고대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이랜드복지재단, 선

한이웃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외국인주민 자녀를 후

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단나 씨는 임신 9개월에 쌍둥이 

아들을 조산하여 긴급하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

했다. 두 아이는 한 달 일찍 태어난 탓에 인큐베이터에

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 3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임신했

던 아단나 씨는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한 채 매일 병원

을 찾아 아이들을 지켜봤다.

다행히 큰 아이는 한 달만에 퇴원을 했지만, 위험한 

상태였던 둘째 아이는 결국 한 달을 갓 넘긴 뒤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던 둘째 아이의 치

료비가 1억원이 넘은 것이다.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되

어 1천여만원의 비용으로 감면 받았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로 근근히 살아가던 쌍둥이 아빠 베델 씨가 마련하

기는 벅찬 금액이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사회 사업팀과 협의하여 긴급

하게 로제타 후원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과정

에서 김현종 의료사회복지사가 함께 노력했다. 

또한 난민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선한이웃은 이 

소식을 듣고, 이랜드복지재단에 지원을 요청해 7백만원

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쌍둥이 아빠 베델 씨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큰 힘이 많이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자문위원이기도 한 

권순길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선한이웃, 이랜

드복지재단, 안산제일교회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며 “국경과 문화를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작은 생명 위한 지역사회 협력 빛나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신생아 병원비 힘모아

안산시, 3월까지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 지도점검 진행해

안산시 “‘in산in해 안산여행’

모바일 스탬프 참여하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월 말까지 관내 외국 식

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

일 밝혔다. 안산시는 최근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 해외직구 상품 등의 불법 수입식품

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한 유통식품 판매 체

계를 구축하고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위

생 취약이 우려되는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자유

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식품 무신고와 한글 표

시 사항 무표시 제품 취급·판매 여부 ▲소비(유통기

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제품별 냉장·

냉동시설 적정 보관 상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다국어(4종)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

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 과정

에서는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8곳을 확인, 

모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

선으로 고려해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안전

한 유통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

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in

산in해 안산여행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관내 15개 주요 관광지 방

문객들에게 모바일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여행의 재미와 기념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를 함께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대상 관광지는 대부도 7개소(▲구봉도

낙조전망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상동람사르습

지전망대 ▲행낭곡마을(생태관광) ▲누에섬등대전망

대 ▲바다향기수목원상상전망대 ▲대부광산퇴적암

층)와 시내 문화·생태 명소 8개소(▲김홍도길 ▲안

산산업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 ▲안산갈대습지 ▲

노적봉공원 ▲안산식물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

안산호수공원) 등 총 15곳이다.

참여를 원하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인 ‘스탬프투어’를 내려받고 앱에서 ‘in산

in해 안산여행 스탬프투어’를 클릭하면 된다. 각 관

광지에 방문하면 GPS를 인식해 자동으로 투어 인증

이 이뤄지고 스탬프 획득이 가능하다.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모은 스탬프 수

에 따라 기념품을 신청할 수 있다. ▲5개소 방문 시 

모바일 기프티콘 5천 원권 ▲10개소를 방문 시 모바

일 기프티콘 1만 원권 ▲15개소 방문 시 안산다온상

품권 충전 1만 5천원 권 등이다. 기념품은 월별 추

첨을 진행해 지급된다. 

                                    이지은 기자

예비 부모 출산준비·모유수유교실 운영

상록수보건소, 출산 전후 구강관리 및 임산부 신체활동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수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를 위한 출산

준비교실과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까

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강보건 및 건강증진사

업과 연계해 출산 전후 구강관리, 임산부 신체활동 강

의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꽃꽂이 태교, 현직 조산사와 

함께하는 분만 리허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

다. 만삭으로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서

는 자택으로 아기용품 만들기 키트를 배송해 운영할 예

정이다.

한편, 모유수유교실은 3월에서 11월까지 총 18회 진

행되는 프로그램이다. 16주 이상 임산부, 3개월 이내 출

산부·수유부가 참여 대상이며 비대면 줌(ZOOM) 강의

와 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수업에서는 모유 생성 시기

에 따른 특징, 올바른 수유자세 등 모유 수유에 필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두 가지 교육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안산시 통합

예약시스템 누리집 ’강좌/교육‘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8)로 문의하

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건강한 출산

과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

비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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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해야

과천시,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과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

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

라, 오는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과

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

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

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

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 부

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

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 방법도 한층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

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

go.kr)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

해 12월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

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출산 앞둔 임신부 실질적 도움

과천시, 임신부 위한 ‘출산 준비 교실’ 운영

과천시는 올해 임신부를 위한 ‘출

산 준비 교실’을 3회에 걸쳐 총 90명 

규모로 진행한다.

1회차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

서 진행된다. 출산 준비 교실은 신생

아 돌보기, 모유 수유, 건강한 출산

을 위한 분만법 등을 주제로 전문 강

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번 교육

에는 사전 접수한 임신부 30명이 참

여했다. 13일 진행된 1회차 첫날 교

육에서는 ‘신생아 돌보기’를 주제한 

내용을 다뤘다. 신생아의 특징과 다

양한 증상, 수면 연습, 우는 아기 달

래기, 신생아 목욕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됐다. 이후 교육에서는 모유 수유 방

법과 출산 시 유용한 분만법을 다룰 

예정이다.

출산 준비 교실은 지난해 참여자

의 97%가 만족할 정도로 높은 호응

을 얻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

듯 이번 교육도 조기에 마감이 됐다. 

오는 7월 진행되는 2회차 교육은 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

육을 통해 임신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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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파주시가족센터는 2025년 결혼이민자 구직신청자를 

모집한다.

파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워크

넷 등록 및 취업 연계를 해준다.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화(070-7494-2058)로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

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일.쉼동체 무료 노무상담

파주시가족센터는 ‘일.쉼동체 3월 무료 노무상담’을 오

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파주시 거주 및 생활권 맞벌이가정 대상이며, 한부모

가정도 가능하다. 노무상담 1인 기준 월 1회만 가능하

며, 21명 선착순 모집한다. 상담 분야는 공인노무사와 

1:1 노동법률 전화상담이며, 파주시가족센터(031-949-

9162)로 신청하면 된다.

#부모교육＆식물 투어

파주시가족센터는 2025년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식물 패키지 투어 체험’을 진행한다.

파주시 거주 6세~13세 자녀를 둔 아동기 10가족 대상

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부모교육을 수강해야 가족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4일

부터 4월 5일까지며, 부모교육은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긍정 훈육법에 대해 가족코칭연구소 염은희 

강사가 진행한다. 4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글 가이드 탐험과 가드닝(공기정화식물 3개)이 조인폴

리아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4, 070-7494-2054)로 하면 된다.

#부부 힐링교육 ‘목공체험’

파주시가족센터는 2025년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부부 힐링교육 ‘목공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거주 20~50대 부부 5쌍(10명) 대상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목공체험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부부 힐링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문화프로그램은 스쿨의자 2개와 도마 만

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녀 동반은 할 수 없으며, 부

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가

족센터(070-7494-2054)로 하면 된다.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파주시가족센터는 2025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신

청을 받는다.

심리상담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파주시 관내 개인, 부부, 가족 대상이다. 대

면상담이 이뤄지며, 개인 6회기, 부부 및 가족 10회 기

가 무료 제공된다.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되며, 주

중상담은 월~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야간상담은 

수.목 오후 6시~9시, 주말상담은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상담문의 및 신청은 파주시가족

센터(031-949-9162, 070-7494-2065)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새봄, 파주시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력 챙겨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파주시가족센터의 풍성한 프로그램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

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

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

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

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

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

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

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 ‘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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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5, the Korean government 
held the 30 th Fore igner Pol icy 
Committee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At this meeting, discussions 
were held on foreigner policies, including 
① measures to improve the visa system 
for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coexistence, ② measure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of immigrants, and ③ 
measures to train and introduce foreign 
nursing assistants. Among the agenda 
items discussed at the committee that 
day, we looked at the contents that 
foreign residents might be interested in.

Youth Dream Visa established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establish a new ‘Youth Dream 
Visa (Youth’s Dream in Korea)’ that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th 
from friendly countries who dream 
of the ‘Korean Dream’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work as corporate 
interns. Friendly countries here refer 
to UN member stat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or major economic 
partners, and it seems likely that all 
major Asian countries will be included.

However, the Youth Dream Visa will 

be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from 
the selection of candidates to training, 
employment, and settlemen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ttract the talent 
they need.

Young talents who enter the country 
through the Youth Dream Visa will 
undergo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gain experience in cultural 
experiences, language train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After the visa 
expires, the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mutual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by ① settling in Korea through 
regular employment at an internship 
company or ②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Foreigners who participate 
in the Youth Dream Visa who want to 
find employment can find employment 
in various fields, from domestic high-
tech industries to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It seems that foreign 
youth who decid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will also return with a positive 
image of Korea, whi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youth talent 
exchange.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allow foreign youth to enter Korea 

through the Youth Dream Visa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Metropolitan Visa Pilot Operation
Starting in March, the government 

will begin operating a pilot project for a 
“metropolitan visa,” in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review and issue visas 
when local governments recommend 
fo re igners ,  re f lec t ing  reg iona l 
characteristics. 

Until now, Korea's visa issuance 
system has been applied to the same 
standards nationwide, which has 
limited its ability to respond to regional 
needs and demands. However, the 
metropolitan visa system is one in which 
local governments directly participate 
in designing the visa system to attract 
foreigners to settle in the region. This 
year's pilot project will be conducted 
for student (D-2) visas and specific 
activity (E-7) visas to attract excellent 
local government talent and meet the 
manpower needs of industrial sites. 
From December of last year to February 
of this year, we went through the public 
offering process for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after deliberation 
by the ‘Metropolitan Visa Review 

Committee,’ we plan to confirm the local 
governments and quotas for the project 
soon. As a result of the public offering, 
10 local governments applied for student 
visas and 6 local governments applied 
for specific activity visas.

Top-tier visas and other discussion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the world's top-
level cutting-edge industry talents to 
settle in Korea by establishing a 'top-
tier visa' in March. The target is a 
foreigner who has obtained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a field such as 
semiconductors, displays, secondary 
batteries, or robotics, has more than 8 
years of experience, and has an annual 
earned income of more than 3 times 
the GNI per capita (approximately 140 
million won).

As a way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of immigrants, seven plans were 
discussed, including a plan for immigrant 
mentors to visi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provide individual 
counseling and education on adjusting 
to life in Korea, career paths, etc. to help 
students...<중략, 한글 기사 23면>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 честь "Месяца путеше
ствий в марте" с 28 февраля буде
т ежедневно в 10 утра через 42 он
лайн-канала (OTA) раздавать 300 
000 купонов на скидку на прожива
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запус
кает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
ь скидок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д
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и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
ия. Купоны на скидку на проживан
ие можно легко получить через 42 
приложения, включая хорошо изве
стные в Корее "Янольджа" и "Йоги 

Оттэ", даже если вы иностранный 
житель.

В этом году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б
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в три этапа – в
есной (март), летом (июнь) и осень
ю (октябрь) – всего 1 миллион купо
нов, 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удет розд
ано 300 000 купонов.

Купоны первого этапа будут выд
аваться с 28 февраля ежедневно 
в 10 утра через 42 онлайн-канала 
(OTA) по принципу "первый прише
л – первый получил", по одному на 
человека.

Иностранцы,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т
ь скидку на проживание, могут уст
ановить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брониро
вания, такие как "Янольджа", выбр

ать желаемо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и 
оформить бронь, чтобы без труда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кидкой.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роживания с
тоимостью от 20 000 до 70 000 в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кидка 20 000 во
н, а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от 70 000 во
н – скидка 30 000 вон.

Скидк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гос
тиницы, кондоминиумы, курорты, п
ансионы 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м
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в Корее, но не пр
именяется к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
м объектам и почасовой аренде.

Выданные купоны можно испол
ьзовать до 6 апреля на проживан
ие в региона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
чного района.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

нформацию о способе использов
ания купонов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
е "Фестиваля весенних скидок на п
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2025" (ktostay.
visitkorea.or.kr) или обратиться за п
омощью в колл-центр (1670-3980).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
аявил: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благода
ря купонам на скидку люди смогут 
сэкономить и насладиться весенн
ей атмосферо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до
бавив: "В будущем мы предостави
м больше преимуществ, например,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при брони
ровании на две и более ночи, чтоб
ы туристы могли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
утить очарование регионов".
<한글 기사 29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 청년이 한국에서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 할 수 있도록 허용!

Allowing foreign youth to experience culture, study language, and work in Korea!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Кореей весной со 
скидками на проживание "Фестиваль скидок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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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quyết định phát 
hành 300.000 phiếu giảm giá thuê phòng thông qua 
42 kênh du lịch trực tuyến (OTA) vào lúc 10:00 sáng 
hàng ngày, bắt đầu từ ngày 28 tháng 2 nhân dịp tháng 
3 du lịch.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cùng với Tổng cục 
Du lịch Hàn Quốc cho biết sẽ tổ chức 'Sự kiện giảm 
giá khách sạn tại Hàn Quốc' lần đầu tiên trong năm 
nay nhằm phục hồi du lịch trong khu vực và nhu cầu 
trong nước.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dễ dàng nhận được 
phiếu giảm giá thuê phòng tại 42 ứng dụng nổi tiếng 
tại Hàn Quốc, như ‘Yanolja’ và ‘Yeogi’, v.v.

Trong năm nay, để có thể chuyển hướng nhu cầu 
du lịch nước ngoài trở lại Hàn Quốc và kéo dài thời 
gian du lịch, dự kiến sẽ phát hành tổng cộng 1 triệu 
phiếu giảm giá thuê phòng theo ba đợt - mùa xuân 
(tháng 3), mùa hè (tháng 6) và mùa thu (tháng 10), 

trong đó sẽ phát hành 300.000 phiếu trong mùa xuân 
tới.

Trong đợt giảm giá thuê phòng đầu tiên sẽ được 
phát hành ưu tiên cho những khách hàng đăng ký 
trước, mỗi người một phiếu, thông qua 42 kênh trực 
tuyến (OTA) vào lúc 10:00 sáng hàng ngày, bắt đầu từ 
ngày 28 tháng 2 tới.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được nhận phiếu giảm giá 
có thể cài đặt các ứng dụng đặt phòng như Yanolja, v.v, 
sau đó tìm kiếm khách sạn tại khu vực mong muốn 
và đặt phòng một cách dễ dàng.

Khi đặt phòng từ 20.000~70.000 won, khách hàng 
sẽ được giảm giá 20.000 won và khi đặt phòng từ 
70.000 won trở lên, sẽ được giảm giá 30.000 won.

Những loại hình phòng thuê được áp dụng giảm giá 
bao gồm khách sạn, khách sạn dạng chung cư, khu 
nghỉ dưỡng và nhà nghỉ. Và sẽ không thể sử dụng 
tại các khách sạn chưa đăng ký hoặc những nơi cho 

thuê theo giờ. Phiếu giảm giá được phát hành cũng có 
thể sử dụng khi thuê phòng tại những nơi nằm ngoài 
khu vực đô thị cho đến ngày 6 tháng 4.

Để biết thông tin chi tiết về cách sử dụng phiếu 
giảm giá, các bạn có thể truy cập trang web 'Sự kiện 
giảm giá khách sạn mùa xuân tại Hàn Quốc năm 
2025' (ktostay.visitkorea.or.kr) hoặc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1670-3980) để được hỗ trợ.

Một cán bộ cho biết "Chúng tôi hy vọng người dân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không khí mùa xuân ở nhiều 
nơi trên toàn quốc và giảm bớt gánh nặng với phiếu 
giảm giá thuê phòng được phát hành trong lần này. 
Và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tạo điều kiện để có 
thể mang đến nhiều quyền lợi hơn như áp dụng chính 
sách giảm giá thêm khi thuê phòng từ hai đêm trở lên, 
để người dân có thể trải nghiệm trọn vẹn nét đẹp và 
sức hút tại những nơi mà họ đến". <한글 기사 29면>

                                   파파야스토리

Phát 300.000 phiếu giảm giá trong 'Sự kiện giảm giá khách sạn tại 
Hàn Quốc'... ưu tiên người đăng ký trước vào lúc 10 giờ sáng hàng ngày

“เฟสตา้ลดราคาทีพั่กของเกาหล”ี แจกคปูองสว่นลด 300,000 ใบ...ตามล�าดบักอ่นหลงัทกุวนั เวลา 10:00 น.

กระทรวงวฒันธรรม กฬีา 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ตดัสนิใจทีจ่ะ
แจกคปูองสว่นลดทีพั่ก 300,000 ใบ ผา่นชอ่งทางออนไลน์
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OTA) จ�านวน 42 ชอ่ง ทกุวนั เวลา 10:00 
น.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28 กมุภาพันธ ์เพือ่ใหต้รงกบัเดอืนมนีาคม
ซึง่เป็นเดอืนแหง่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กระทรวงวฒันธรรม กฬีา 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รว่มกบั
องคก์า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 ี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จัดงาน “เฟสตา้
ลดราคาทีพั่กของเกาหล”ี ครัง้แรกในปีนี ้เพือ่ฟ้ืนฟกูารทอ่ง
เทีย่วในภมูภิาคและ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ในประเทศ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รับสว่นลดทีพั่กไดง้า่ยๆ ผา่น
แอปพลเิคชนัชือ่ดงั 42 แหง่ในเกาหล ีเชน่ “야놀자

(Yanolja)” และ “여기어때 (Yeogi-Eoddae)”
ในปีนี ้คปูองสว่นลดทีพั่กจะถกูแจกจา่ยทัง้หมด 1 ลา้นใบ 

ใน 3 ชว่ง ไดแ้ก ่ฤดใูบไมผ้ล ิ(มนีาคม), ฤดรูอ้น (มถินุายน) 
และฤดใูบไมร้ว่ง (ตลุาคม) เพือ่เบีย่งเบน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เดนิ

ทาง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ใหก้ลบัมาเทีย่ว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และ
กระจายชว่ง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ไป โดยในรอบแรกจะมกีาร
แจกคปูอง 300,000 ใบ

คปูองสว่นลดทีพั่กรอบแรกจะออกใหต้ามล�าดบักอ่นหลงั 
โดยออกคปูอง 1 ใบตอ่ 1 ทา่น ผา่นชอ่งทางออนไลน ์
(OTA) จ�านวน 42 ชอ่งทาง ทกุวนั เวลา 10:00 น. เริม่
ตัง้แตว่นัที ่28 กมุภาพันธ์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รับสว่นลดทีพั่กสามารถรับสว่นลด
ไดง้า่ยๆ เพยีงตดิตั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จองทีพั่ก เชน่ Yanolja 
คน้หาทีพั่กในพืน้ทีท่ีต่อ้งการ และท�าการจอง

เมือ่จองผลติภณัฑท์ีพั่กมลูคา่ 20,000 วอนขึน้ไป แตต่�า่
กวา่ 70,000 วอน จะไดรั้บสว่นลด 20,000 วอน และเมือ่
จองผลติภณัฑท์ีพั่กมลูคา่ 70,000 วอนขึน้ไป จะไดรั้บ
สว่นลด 30,000 วอน

สว่นลดนีใ้ชไ้ดก้บัทีพั่ก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เชน่ โรงแรม, คอน

โด, รสีอรท์, เพนชัน่ เป็นตน้ และไมส่ามารถใชก้บัทีพั่กทีไ่ม่
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หรอืหอ้งพัก ขนาดใหญไ่ด ้

คปูองสว่นลดทีอ่อกใหส้ามารถน�าไปใชก้บัผลติภณัฑ์
ทีพั่กนอกเขตปรมิณฑลไดจ้นถงึวนัที ่6 เมษายน

ส�าหรับขอ้มลูโดยละเอยีดเพิม่เตมิ รวมถงึวธิใีชค้ปูอง
สว่นลด 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ทีเ่ว็บไซต ์“เทศกาลลดราคาทีพั่ก
ตอ้นรับฤดใูบไมผ้ลขิองเกาหล ี2025” (ktostay.visitkorea.
or.kr) หรอืตดิตอ่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1670-3980) เพือ่ขอความ
ชว่ยเหลอื

เจา้หนา้ทีรั่ฐ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หวงัวา่ทา่นจะสมัผัสบรรยากาศ
ฤดใูบไมผ้ลไิดใ้นพืน้ทีต่า่งๆ 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พรอ้มลดภาระ
ดว้ยคปูองสว่นลดทีพั่ก” และกลา่ววา่ “ในอนาคตเราจะมอบ
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เ์พิม่เตมิ เชน่ การใชส้ว่นลดเพิม่เตมิส�าหรับ
การจองหอ้งพัก 2 คนืขึน้ไป เพือ่ใหท้า่น สามารถสมัผัสกบั
เสน่หข์องภมูภิาค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 <한글 기사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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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집 줄게 새 집(家) 다오’

파주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

파주시는 11일, 사회적경제기업과

의 협력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고 밝혔다.

올해 파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안

정적이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파주시! 더 행복한 가’를 비

전으로 파주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파랑아 헌 집 

줄게, 새 집(家) 다오!’라는 세부사업 

아래, 주택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협력

해 엘이디(LED)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가전제품 청소 등 총 3개 분야

로 나눠 진행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후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3월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기탁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

업에 참여하는 4개 기업이 총 4,300

만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했

다. 기탁식에는 미고파주(사협), (주)

삼오전자, 에코메이커스(주), 행복한

우리집수리(협)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석해, 각 기업의 기탁 사항을 전달

하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

지를 표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수리의 시급성, 

소득 기준,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50가구를 선정한다. 

파주시는 2025년 시정방침인 기본사

회 구현 중 기본주거 실현을 위해 민

간 자원을 활용한 파주형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기업 및 건설업체 등과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

해 기탁된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시

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대상자 모집

을 시작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할 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주거복지

센터(시청 제2별관 1층, ☎031-940-

4706~7)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취약계층

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다”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

거환경 개선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

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생활지원금 마감

파주시, 내국인은 94.39% 높은 신청률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을 3월 

14일 최종 마감했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였다. 지난 코

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

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지급

대상이 동일하며, 창구혼잡도를 피하

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 신청 후 기

간을 마련했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지급을 

시작해, 신청 첫 주인 3월 7일 18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30.4%인 915명에

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했던 내국인 지급은 지급 대상자 

총 51만 984명 중 48만 2,314명이 신

청해 94.3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

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민생지

원금 지급 결정은 모든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의 일환"

이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

권자도 엄연한 파주시민의 일원인 만

큼 누구도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파주시, 최대 16만 8천원...읍면동서 신청

파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

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6천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

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

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

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

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

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

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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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를 포함한 

경기도 내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월 6일 경

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내 이주민들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상호 인프라 구

축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소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상호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김원규 경

기도 이민사회국장과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및 직원

들도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가족과 그 자녀의 인

권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네트워크 구축 

▲사람 중심의 이민 사회 경기도 구현을 위한 공동 시

책 개발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

숍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증거 기반의 실효적인 시책 

개발을 위한 공동 조사 및 포럼의 추진 ▲각 기관과 종

사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의제 개발과 추진 등이다.

이날 협약 후에는 업무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

회를 진행했으며 센터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운영 개

선을 위한 의견도 나누었다.

오욱제 센터장은 “부천시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

고 있다.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삭감되

어 어려움이 많고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많

다”며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함께 논의하여 

도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정책 개발 및 협력 강화!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눔

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

족 나눔봉사단은 지난 3월 8일 진행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베트남 만두 만들기’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눔봉사단은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베트남 만

두를 함께 만들고, 만든 만두는 원미동 주민, 석왕사 

종무소, 원미유림약국, 인근식당 등에 전달하며 따뜻

한 마음을 나누었다.

참여 봉사자들은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베트남 식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나눔봉사단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함께 만든 만두를 

지역사회에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

는 삶을 고민할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베트남 만두 만들며 상호문화 이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롱베이푸드와 프로그램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3

월 8일 ㈜하롱베이푸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

한 체험 프로그램 ‘베트남 만두 만들기’를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센터 

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베트남 전통 

만두를 직접 만들어보고, 베트남 식문화를 체험하며 이

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21명의 다문화가정 성인이 참여했

으며, (주)하롱베이푸드에서도 도안티해엔 대표를 비롯

한 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말임에도 높은 참여율

을 보였으며,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며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자녀와 

함께 참여해 센터에서는 자녀 돌봄 봉사단을 운영해 원

활한 진행을 도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아

름인에서 봉사자들이 자녀 돌봄을 제공한 덕분에, 참가

자들은 더욱 집중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은 직접 만

든 베트남 만두를 원미동 주민들에게 나누는 뜻깊은 시

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따뜻한 나눔을 반겼으며, 봉사단

도 보람을 느꼈다.

오욱제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문화

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길러, 상호이해

와 공존을 실현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 개학 맞아 수족구병 예방

당부해...철저한 위생 관리 강조

부천시는 개학과 함께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수

족구병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

이 발생한다. 특히 야외활동과 집단생활이 증가하는 

4~5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6~9월 사이

에 급증하며, 전염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Enterovirus 71) 등 장바이

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

상을 보인다.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손과 발, 입안에 물집

이 생기고, 물집이 터지면서 궤양이 형성돼 음식 섭

취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7~10일 

후에 자연 회복된다.

감염 경로는 사람 간 직접 전파, 비말을 통한 감

염, 오염된 기구를 통한 간접 접촉 등이 있으며, 특

히 증상 발생 후 첫 1주일 동안 전염력이 매우 강하

다. 주요 예방법은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

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

(철저한 환경 관리)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

기 등을 청결하게 소독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032-625-9902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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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ре
шило усил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о
ддержку, чтобы помочь ученикам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расти и р
азвиваться как полноправные чле
ны обществ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шко
лы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таких 
учеников бу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з
начены учителя, а многонационал
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ранее сосредоточенная в начальн
ых школах,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до ср
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Фото=Г
лобальный молодежный центр меч
ты города Сувон>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11 ф
евраля прове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
е совещание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
осам в Сеуле и рассмотрело «Пла
н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
й поддержки для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
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Давайте разб
еремся подробнее.

*Усил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д
держки в район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
нтрацией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
м прошлы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
ва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мерен
о повыс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уров

ень в школ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
цией таких учеников. Чтобы обесп
ечить право на обучение для всех 
школьников, если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школе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
рошлым становится слишком мног
о,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тве
тствующего региона сможет прини
мать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этой плот
ност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ных у
словий.

Кроме того, в такие школы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ч
ителя и расширяться штат вспомо
гательного персонала, а также буд
ет усилена поддержка за счет объ
единения местных финансовых ре
сурсо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сширени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о
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ини
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увели
чит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
ьную поддержку для учеников с ми
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Дети из сем
е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раков, родив
шиеся в Корее,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через систему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н
тегр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Для учени
ков, прибывших в страну позже ил
и из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поддержк

а буд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
сти от гражданства, уровня владе
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их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включая начальное о
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сихол
огическое и эмоциональное консу
льтирование.

*Расшир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
оддержки до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
ассов: Ране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о
ддержка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на
чальных школах, но теперь она бу
дет расширена и на средние и ста
ршие классы. В этих школах увели
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классов для изу
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 также б
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новые материал
ы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о визовом 
статусе, карьер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вузы. В сотруднич
еств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п
ланируется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ви
зовую систему, чтобы позволить у
ченикам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
м оставаться в стране и трудоустр
аиватьс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тарше
й школы.

Кроме того,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
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ку
да поступает все больше таких уч

еников, б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
лизирова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
одели для поддержки их професси
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
ства.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у
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мер
ено создать устойчивую систему п
оддержки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
м прошлым. Будет принят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их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
е впервые проведено исследовани
е ситуации в школах для разработ
к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образовате
льной политики.

Кроме того, совместно с образов
ательными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плани
ру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модель по
ддержки чере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
стных властей, у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
вания и профи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чтобы измен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в
ос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кампа
ния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примеров ус
пешных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которые стали образцов
ыми ролевыми моделями.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В школ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учеников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шлым будут допо
лнительно назначены учителя... Также расширя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한국 정부가 이주배경학생이 한국 사

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

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에 교원을 추

가 배치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

던 다문화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교육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했어

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주배경학생 많으면 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는 먼저, 이주배경학생 밀집지

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로 했어요. 모

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학교

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

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

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

요.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

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의 재

정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하여 지원

을 강화해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도 확대해요. 국내 출생 국제결

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하며,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

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지원 확대 : 그

동안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

등학교까지 확장해요. 중·고교에서 한국

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과 진

로, 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하는 한

편,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도 정주 및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해요.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등학교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

대하기로 했어요.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 구축 : 교육

부는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

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주배경학생 교

육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현장적합성 높

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

해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자체·교

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

재로 성장한 이주배경학생의 본보기(롤

모델) 사례도 발굴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베트남어 6면, 러시아어 17면, 

태국어 6면, 중국어 26면, 영어 33면, 일

본어 8면>                        

                        파파야스토리

정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교원 추가 배치...맞춤형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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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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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

담)는 지난 3월 7일 오후 부천시노동자종

합복지관에서 법인 30주년 기념, 정책토

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민들의 정착과 복

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

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천이주민지원센

터 임영담 이사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

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

지부 박종현 의장, 중국 베트남 네팔 등 

9개국 이주민공동체 회장 등 부천시민단

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해 성황을 이뤘다.

임영담 이사장은 “외국인노동자의집

으로 시작한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이주민을 돕는 일을 하며 어느덧 30년

이 되었다”며 “오늘 조용익 시장님을 비

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은 외국인과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관심이 없다면 이민사회가 발

전하기 어렵다. 이민정책이 바뀌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 인

구가 10만명 정도 감소했지만 외국인주

민이 약 6만명 정도 이주해 전체인구의 

약 7.3%를 차지한다”며 “부천시는 올해 

여성다문화과를 신설하여 2개 팀(외국인

지원팀, 다문화지원팀)으로 확대했다. 더

욱 노력할테니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단

체들의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부천이주민지

원센터 백선기 상임이사와 경기도 이민

사회국 김원규 국장이 발제를 맡고, 부천

시 외국인지원팀 김은이 팀장, 필리핀공

동체 엘위나 카나게바라 회장, 디딤병원 

김영철 총괄본부장, 디케이알텍(주) 김현

기 대표이사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백선기 상임이사는 ‘30년의 경과

와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이주민들을 

시혜의 대상에서 주체로 세우고, 선주민

들과 사업주들의 차별과 혐오 극복에 나

서야 한다”하며, “전국적 연대와 협력으

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민민협력, 민

관협력을 통해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방

향을 제시했다.

김원규 국장은 ‘이주민지원운동의 현황

과 과제’ 발제에서 “경기도는 이주민들이 

정주하는 한국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라는 비

전하에 4개 분야 33개 세부과제를 만들

어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며 “이주민들을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며 인권을 보

장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부천시 외국인지원

팀 김은이 팀장은 부천시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과 부천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이

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교육권 보

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외국인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디

케이알텍(주) 김현기 대표이사는 “원활

한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해 외국인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포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형태의 지자체, 법무부, 고용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부천에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지역내 다

양성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위해 주민자

치위원회에 외국인들도 참여했으면 좋겠

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앞으로 전

국 및 경기도 차원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착과 일자리, 삶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적

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이주민들의 삶을 진단하

고 그 목소리를 청취하며, 다민족 다문

화 공생사회를 향한 당면 과제를 이주민

들과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로 큰 관심을 

끌었다.

송하성 기자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30주년 정책토론회, 정책과 제도개선 다양한 목소리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를 향한 당면 과제 모색!

재정착 난민 어린이

방과후 기초학습지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를 받

아들여 2015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일

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착 난민 수

용을 시작해 매년 30~50여명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는 미

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1~3기 16

가정 102명이 정착하고 있는데 이들

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5~6개월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기간 

태국 유엔 임시난민 캠프촌에서 생활

했으며 일부는 거기서 출생해 한국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

표 송인선)는 이들을 입국 초기부터 

지원하며 한국 사회 재정착 적응 모

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향

상을 위한 방과 후 학습을 2022년부

터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인천에서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경

기글로벌센터까지 찾아오기가 어려워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동네 주변에 교

육 장소를 찾았으나 쉽지 않았다. 

방과 후 학습장소가 없어서 애간

장을 태우던 중 부평2동 행정복지센

터(동장 박옥희)가 3층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무료로 대관해주어 지난 6

일부터 재정착 난민 초등학생 어린이 

14명이 두 개 반으로 나뉘어 부족한 

학교 교과과목을 매주 화, 목요일 1회 

2시간씩 지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한 아이들은 

최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섯 손가

락 그림으로 미래의 꿈, 가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것, 선생

님께 하고 싶은 말 등을 작성하여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과 후 어린이 학습지도는 재정착 

난민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적응에 크게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재정착 난민들은 김포시

와 시흥시 정왕동에 일부 재정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이

들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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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家庭有机会以半价观看京畿道的舞蹈表演。<

照片为京畿艺术中心>

京畿艺术中心和京畿道舞蹈团将于3月28日至29日在

京畿艺术中心小剧场举行今年的首次企划演出《5049：射

向空中的箭》，并于4月4日至5日在京畿国乐院国乐堂举行。

这次演出将是一次亲身感受京畿道舞蹈团艺术魅力

的难得机会。

*这场演出是什么内容?: 大约230年前，韩国是由朝

鲜这个国家统治的。 当时有一位叫正祖的国王，他非常享

受射箭，而且射得很好。但是据说，如果射50发箭，49发命

中，1发故意射向空中。与其50发全中炫耀自己的实力，还不

如向大臣们展示谦逊的美德。" 该演出包含了正祖在尽最

大努力的同时也不失谦逊的态度所代表的哲学内容。

该舞蹈诠释了正祖的"所有人都是平等的"哲学，即，

比起宣扬王权，更注重放低自我，为百姓着想的政策。

*会不会太难了？: 观众们比起专注于剧情，更可以通

过每时每刻展现的形象和情绪，以更多样的视角欣赏作

品。最重要的是，几乎没有语言，只用舞蹈表演，所以韩语

不好的多文化家庭也能轻松享受演出。

该作品运用韩国传统舞蹈动作，结合现代感的编舞风

格，并融入幽默元素，以展现正祖对百姓的真挚情感。它不

以叙事推进，而是通过舞者的肢体语言，聚焦于韩国特有

的意象和情感，让观众沉浸其中。

*要怎么预定呢？: 希望观看演出的多文化家庭可以

访问Interpark特别售票网站http://ticket.interpark.

com/Contents/PartnerClosure?BizCode=33982 进行预

约。在预订过程中，会要求输入认证密码，输入"pp5688"就

可以了。

3月的演出R席优惠50%，15000韩元，S席优惠10000韩

元，4月的演出全部优惠50%，12500韩元。

预定好日期和时间后，前往剧场时需携带确认书。 确

认书在Papaya Story的“Talk”里，找到3月11日上传的《多文

化家庭特别打折企划演出《5049:射向空中的箭》即可下载。

难得的文化体验机会，欢迎所有多文化家庭借此机会

感受京畿道的艺术魅力！~~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京畿道舞蹈团演出，多文化家庭50%特别优惠

 京畿艺术中心京畿道舞蹈团，今年首次企划演出《5049：飞向空中的箭》亮相

ลดราคาพเิศษ 50% 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 เขา้รว่มชมการแสดงของคณะระบ�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มโีอกาสไดช้มการแสดงการเตน้
ระบ�า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ใีนราคาลด 50%

ศนูยศ์ลิปะคยองกแีละคณะระบ�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น�าเสนอ
การแสดงเปิดการแสดงในปีนี ้“5049: ลกูธนูทีย่งิขึน้ไปใน
อากาศ” ตัง้แตว่นัที ่28 ถงึ 29 มนีาคม ทีโ่รงละครขนาดเล็ก 
ศนูยศ์ลิปะคยองก ีและตัง้แตว่นัที ่4 ถงึ 5 เมษายน ทีห่อ้ง
โถงดนตรเีกาหล ีศนูยด์นตรเีกาหลคียองกี

คาดวา่การแสดงนีจ้ะเป็นโอกาสอนัมคีา่ทีจ่ะไดส้มัผัส
ประสบการณศ์ลิปะของคณะระบ�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ยตรง

*เนือ้หาของการแสดงนีค้อือะไร? : เมือ่ประมาณ 230 ปี
กอ่น 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ถีกูปกครองโดยประเทศทีเ่รยีกวา่โจ
ซอน ในเวลานัน้ มกีษัตรยิพ์ระองคห์นึง่พระนามวา่จองโจ 
พระองคท์รงโปรดปราณและ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ในการยงิธนู
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มกีาร กลา่วกนัวา่จากลกูศรทีย่งิ
ออกไป 50 ดอก ม ี49 ดอกทีต่กถกูเป้า และ 1 ดอก เป็นลกู
ศรทีย่งิขึน้ฟ้าโดยตัง้ใจ พระองคไ์มไ่ดย้งิธนูทัง้หมด 50 
ดอก ใหถ้กู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อว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พระองค ์แต่
เพือ่แสดงความถอ่มตนและความมคีณุธรรมใหแ้กข่า้หลวง

การแสดงครัง้นีม้เีนือ้หาที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ปรัชญาเบือ้ง
หลงัทศันคตขิองกษัตรยิจ์องโจ ในการท�าอยา่งดทีีส่ดุโดย
ไมส่ญูเสยีความถอ่มตน ของพระองค์

การแสดงนีไ้ดน้�าเสนอปรัชญาของ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จอง
โจ ทีท่รงเชือ่วา่ “มนุษยท์กุคน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ผา่นการแสดง
การเตน้ร�า โดยพระองคท์รงเนน้การลดทฐิขิองพระองคเ์อง
และด�าเนนินโยบายทีมุ่ง่หวงัให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ดี
ขึน้ แทนทีจ่ะยกพระราชอ�านาจ ขึน้มาเป็นจดุเดน่

*ไมย่ากเกนิไปหรอ? : แทนทีจ่ะมุง่ความสนใจไปทีเ่นือ้
เรือ่ง ผูช้มสามารถเพลดิเพลนิไปกบัผลงานจากมมุมองที่
หลากหลายยิง่ขึน้ ผา่นภาพและอารมณท์ีแ่สดงออกมาใน
แตล่ะชว่งเวลา เหนอืสิง่อืน่ใด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แสดงมเีพยีง
การเตน้ร�าเทา่นัน้ และแทบไมม่กีารพดูเลย แมแ้ตค่รอบครัว
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ไีมเ่กง่กส็ามารถเพลดิเพลนิ
ไปกบัการแสดง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

ผลงานชิน้นีไ้ดน้�าการเคลือ่นไหวแบบเกาหลมีาผสม
ผสานกบัความรูส้กึสมยัใหมแ่ละเพิม่ความขบขนัเขา้ไป เพือ่
แสดงความจรงิใจของ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จองโจ ทีท่รงรัก

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จะ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ทีผู่ช้มสามารถมุง่เนน้
ไปทีก่ารเคลือ่นไหวของสมาชกิในคณะระบ�า ทีม่พีืน้ฐาน
จากภาพและอารมณแ์บบเกาหล ีมากกวา่การตดิตามเรือ่ง
ราวเชงิโครงเรือ่ง

*จะท�าการจองไดอ้ยา่งไร? :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
ตอ้งการชมการแสดงสามารถท�าการจองไดโ้ดยเขา้ไปที่
เว็บไซตจ์�าหน่ายตัว๋พเิศษของ Interpark ที ่http://ticket.
interpark.com/Contents/
PartnerClosure?BizCode=33982 ในขัน้ตอนนี ้ระบบจะขอ
รหสัผา่นส�าหรับการยนืยนั ตวัตน กรณุากรอก ‘pp5688’ 
เพือ่ด�าเนนิการตอ่ ส�าหรับการแสดง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ทีน่ั่ง R 
ลดราคา 50% เหลอื 15,000 วอน และทีน่ั่ง S ลดราคา 
10,000 วอน ส�าหรับการแสดง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ทีน่ั่งทัง้หมด
ลดราคา 50% เหลอื 12,500 วอน

มนัยงัไมเ่ทา่นี ้หลงัจากทีจ่องตัว๋ตามวนัและเวลาที่
ตอ้งการแลว้ จ�าเป็นตอ้ง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ยนืยนัและน�าตดิตวั
ไปทีส่ถานทีจั่ดงานดว้ย...<중략,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多文化家族が50%割引価格で京畿道の舞踊を観覧す

る機会があります。

京畿アートセンターと京畿道舞踊団は今年最初の

企画公演として「5049：虚空に飛ばした矢」を3月28

日から29日まで京畿アートセンター小劇場で、4月4

日から5日は京畿国楽院国楽堂で披露します。

今回の公演は、京畿道舞踊団の多様な芸術性を直

接確認できる貴重な機会となりそうです。

*公演はどのような内容ですか? : 約230年前の朝

鮮王国当時の正祖王の話です。彼は弓術を楽しみた

いへん上手でした。しかし、50発の弓のうち49発は

命中させ、1発はわざと空中に撃ってしまったそうで

す。50発を全部当てて自分の実力を自慢するより、

臣下たちに謙虚な美徳を見せるためだったそうで

す。この公演は、常に最善を尽くしながらも謙虚さ

を失わなかった正祖の姿勢が意味する哲学を思い起

こさせる内容となっています。

王権を主張するのではなく、謙虚に民衆のための

政策を展開した正祖の、「すべての人間は平等であ

る」という哲学を舞踊で表現しています。

*難しすぎるのでは? : 観客はプロットに集中する

のではなく、瞬間瞬間に映し出されるイメージと感

情を通じて、より多様な視点で作品を楽しむことが

できます。何よりも台詞がほとんどなく、舞踊だけ

で公演が構成されているので、韓国語が苦手な多文

化家族も気軽に公演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今回の作品は、韓国的な動きを現代的な感覚で、

そこにユーモアを加え、民衆を愛する正祖の真心を

表現しています。叙事詩的な展開ではなく、韓国的

なイメージ、情緒を中心に舞踊団員の動きに集中で

きる時間になると思います。

* 公 演 観 覧 を 希 望 す る 多 文 化 家 族 は 、 イ

ン タ ー パ ー ク ス ペ シ ャ ル チ ケ ッ ト サ イ ト

http://ticket.interpark.com/Contents/

PartnerClosure?BizCode=33982で予約してくださ

い。この時、認証に伴うパスワードを要求されます

が、'pp5688'を入力すればOKです。3月の公演はR席

が50%割引の15,000ウォン、S席が10,000ウォンで観

覧でき、4月の公演も全席50%割引の12,500ウォンで

観覧できます。希望する日時で前売りを購入後、公

演会場へは確認書を作成して持参してください。<중

략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多文化家族のための50%特別割引、京畿道舞踊団の公演に参加し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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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2월 19일과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

단미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집단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학생들이 또래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형성하고, 올

바른 자기 표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 특히 총 2회기 동안 참가 학생들은 관계 

및 협동 게임, 원예, 미술 놀이 치료 등의 활동을 통

해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창의력과 사고력

을 기를 수 있었으며, 자신의 내재한 심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

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더 친해진 것 

같고, 센터에 와서 또래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좋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

다.

오욱제 센터장은 “아이들이 협력과 협동심을 기

르고,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기획했다”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심

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미술 활동으로 사회성 키워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등생 집단미술프로그램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부천시, 신청 접수...총 474명

‘빛나는 밤, 건강체조교실’

부천시, 운동 참여자 모집

부천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청

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

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금액은 중

학생 연령 100만 원, 고등학생 연령 150만 원이다. 

장학금은 상·하반기에 절반씩 지급된다.

부천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총 474명을 선정해 총 5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누리집 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동 행

정복지센터 또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오정대공원에서 ‘빛나는 

밤,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

역주민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

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나는 밤, 건강체조교실’1기는 4월 3일부터 13주

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오정대공

원에서 진행된다.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퇴근 후에도 부담 없

이 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신청은 4월 2일까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

며, 10개 이내의 간단한 건강행태 설문지를 작성하

면 된다. 또한 참가자는 오는 3월 24일부터 프로그

램 시작 전까지 ‘신흥동 100세 건강실’과 오정보건

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BMI, 체지방률, 골격근량 등으로, 개인별 건강 상태

를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

건강체조교실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나

는 음악과 함께 유연성을 높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체조와 스트레칭을 진행한다. 또한, 건

강한 체중 유지와 신체 활동량 증가를 위한 라인댄

스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건강체조교실은 퇴근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건강

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

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문의 사항은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

진팀(☎ 032-625-4395, 4376, 4361)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도 자전거 사고 시 보상 받아요

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해...외국인도 혜택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

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

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

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상해위로

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만~70만 원 ▲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

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타

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

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보장(만 14세 미

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

며, 신청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s://bike.

bucheon.go.kr)에서 다운로드한 뒤 보험사(☎1899-7751)

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

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라

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해 부천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2-625-9093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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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지

난 3월 8일 센터 강당에서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 제11기 졸업식 및 제12기 입학

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

열 시흥시의회 의장, 김형수 시흥다문화

엄마학교 이사장, 최진구 시흥다문화엄마

학교 교장, 이광재 시흥시가족센터 운영

위원장, 고경임 센터장과 졸업생 및 입학

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는 유아 및 초등

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해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

는 대표적인 정착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개설 이후 현

재까지 총 11기에 걸쳐 112명의 결혼이

민 여성이 수료했으며, 이 중 66명이 초

등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해 60명이 합격

함으로써 응시자의 90% 이상이 초등 학

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졸업생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입학생에게

는 교사 및 가족들의 힘찬 응원 메시지

가 전달됐다.

임병택 시장은 “다문화 엄마학교는 단

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마들이 

자녀와 소통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

로 정착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수 이사장은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

다.

졸업생 대표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

며 꾸준히 학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온 저와 졸업

생 동기들에게 고맙고, 엄마학교 학생들

에게 애정을 기울여주신 모든 관계자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 입학생 대표

는 “엄마학교 과정이 나자신을 더 성장

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엄

마가 외국인이고 서툴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은 크고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전했

다. 또한 가정 내 사랑과 지원을 통해 더

욱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한편,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가 지속적

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데는 김형수 시

흥 다문화 엄마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지

역의 뜻있는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

과 관심 덕분이다. 또한, 카이스트 한마

음교육봉사단 최병규 명예교수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공학대학교 

최진구 교수 등 교수진의 학습 지도로 

민·관·학 협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

해 결혼이민 여성들은 한국 초등교육과

정을 학습하며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송하성 기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추진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

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

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

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123개의 소상

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5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규

모가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아르바이

트생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3회에 걸쳐 17종의 서

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됐다. 올해는 2회에 걸쳐 11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031-310-6245

                      송하성 기자 

엄마가 자녀와 소통하며 한국 사회 적응하도록 지원!

시흥다문화엄마학교, 11기 졸업식 및 12기 입학식...안정적인 정착 지원

집 앞 건강관리

동네방네 센트

시흥시 행복건강센터는 주민의 건

강생활습관 실천을 돕기 위한 신체활

동 프로그램 ‘동네방네 센트’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동네방네 센트’는 주민들이 행복건

강센터에 모여 '가정에서 하는 운동

(홈트레이닝)'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실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주민

들이 서로 동기부여를 하며 자기 주

도적으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전

후로 혈압ㆍ혈당ㆍ체성분 측정을 추

진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

공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병행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신천 미산 능

곡 월곶2행복건강센터, 은계 배곧건강

생활지원센터이며, 3월부터 연중 운영

된다. 031-310-0769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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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은 지난 3월 

8일, 다가온(ON)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

으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설명회 및 종

이죽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자조활동’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흥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

로 수공예,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즐

길 수 있는 모임이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진행하는 자율적

인 모임이며, 센터는 모임별 월 활동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인적네트워크 구

축 및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이날 자조모임 설명회 이후에는 다문

화가족이 함께하는 종이죽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종이죽키링은 폐지

를 재활용한 친환경 키링으로, 참여자들

은 형형색색의 키링을 만들면서 환경보

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031-432-7994

이지은 기자

시흥시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예방 

진료를 제공하는 구강보건실을 운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

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치석 제거술(스케일링)을 제공

하며, 만 3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는 6개월에 1회 불

소도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구치를 대상으로 충치 예

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를 실시

하고 있는데, 이는 어금니 표면에 있

는 깊은 홈과 틈을 메워 음식물이 끼

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

과적이다. 대구치는 1,100원, 소구치는 

4,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예방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예방 진

료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 후 구

강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강 질환 예방을 위

한 불소 양치 용액을 무료로 배부하

고 있다. 불소 양치 용액은 충치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구

강 건강 관리 방법으로, 불소양치 용

액은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강보건실에 대한 자

세한 정보나 예약 문의는 시흥시보건

소 구강보건실 (031-310-5848)로 문의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으로 소통의 장 활짝 열어요”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설명회 및 종이죽키링 만들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

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ㆍ건강ㆍ학

업ㆍ상담ㆍ자립ㆍ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

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 일탈 예방을 위

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

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

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

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

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

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

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4)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집중 모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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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3월 5일, 서울청사

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②이민

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

육 개선방안 ③외국인 요양보호사 양

성·도입 방안 등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외국인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드림비자 신설

한국 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기업 

인턴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우호국이란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이 필요

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

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방

자치단체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에요.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

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문화체

험, 어학연수, 취업활동 등의 경험을 쌓

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후 비자가 끝나

면 ①인턴십 기업 정규 취업을 통한 국

내 정착 또는 ②본국 귀환을 통해 양

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드림비자 참여 외

국인은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

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해

요. 

본국으로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청

년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 청년 인재 교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

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드림비자를 통

해 외국인 청년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에요.

광역비자 시범 운영

정부는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

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

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그간 한국의 비자 발급 업무는 전국

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

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

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

자체의 공모 절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

간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

했어요.

탑티어 비자 등 기타 논의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3월 중 ‘탑티

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대상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로봇 등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년 이상의 경력과 연간 근

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외국인이에요.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

통합교육 개선방안으로는 이주배경학생

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

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

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

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 등 7

가지 방안이 논의됐어요.

더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할게요.

<중국어 하단, 영어 13면, 베트남어 

26면, 러시아어 8면, 태국어 24면, 인터

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외국인 청년이 한국에서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 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 정부, 청년드림비자 신설...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열고 다양한 논의 진행

韩国政府于3月5日在首尔政府大楼召开

了“第30届外国人政策委员会”会议。

在此次会议上，讨论了① 为了经济增长

和地区相生的签证制度改善方案② 反映

移民者多种需求的社会综合教育改善方

案③ 培养·引进外国护理员等相关外国人

政策。我们来看看本次会议中，哪些内容值

得外国居民关注吧。

设立“青年梦想签证”

韩国政府宣布新设"青年梦想签证

(Youth's Dream in Korea)"，为拥有"韩国

梦"的友好国家青年提供体验韩国文化、

企业实习活动等机会。

这里所说的“友好国家”指的是曾参与朝

鲜战争的联合国成员国或主要经济合作

国，预计亚洲主要国家都会包含在内。

值得注意的是，“青年梦想签证”将与地

方政府和大学等机构合作，从申请者筛

选、研修、就业到定居等环节协作运营，以

确保地方产业所需人才得以流入。

持该签证入境的外国青年需先接受一

段时间的研修，积累文化体验、语言研修、

就业活动等经验。签证到期后，他们可以

选择：① 通过正式受雇于实习企业，在韩

国定居；② 返回本国，为两国的共同发展

做出贡献。

想要在韩就业的“青年梦想签证”参与

者，将有机会进入高端产业、农业和制造

业等多个领域工作。

而决定回国的外国青年，则有望带着对

韩国的友好印象返回本国，从而进一步促

进两国青年人才的交流。法务部计划从今

年下半年起，正式允许外国青年通过该签

证入境韩国。

“广域签证”试运营

自3月起，将反映地区特性正式试运营

“广域签证”项目，广域地方自治团体推荐

外国人的话，法务部则负责审核和发放签

证。 过去，韩国的签证审批标准全国统一，

在应对地区的需要和需求方面存在局限

性，但广域签证是地方自治团体直接参与

设计签证制度，吸引符合地区需求的外国

人才并助其定居。

今年的试点项目将适用于留学（D-2）签证

和特定活动（E-7）签证，以满足地方政府对

优秀人才和产业劳动力的需求。

从去年12月到今年2月展开了广域地方自

治团体的公开招募程序，经过"广域型签证

审议委员会"的审议后，计划不久后将与项

目对象地方自治团体确定配额。

目前，已有10个地方自治团体申请了留

学签证，6个地方自治团体申请了特定活动

签证。

设立“Top-Tier签证”等其他讨论

此外，韩国政府计划在3月设立“顶级人

才签证（Top-Tier Visa）”，以吸引全球顶尖

的高科技产业人才来韩定居。

申请资格包括：在半导体、显示器、二次

电池、机器人等领域取得硕博士学位，并拥

有8年以上工作经验，且年薪达到人均GNI

三倍（约1.4亿韩元）的外籍人士。

关于反映移民者多种需求的社会综合教

育改善方案，为了帮助有移居背景的学生

适应社会，讨论了移民指导团等直接访问

小学、初中、高中，对适应韩国生活、升学等

进行个人咨询·教育等7个方案。

期待未来有更多外国优秀人才在韩国发

挥作用！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韩国政府允许外国青年在韩国进行文化体验、语言研修和就业！

韩国政府设立“青年梦想签证”…召开第30届外国人政策委员会会议，展开多项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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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

해 3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와 

시흥시가족센터의 1층 복도에 설치되며, 운영 상황에 따

라 대학교, 역사, 마트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과 협의 후 장소를 이동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중 4명을 외국

인으로 선발해 2인 1조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함현공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폐현수

막을 활용해 제작한 친환경백 500개를 지원받아 기념품

으로 제공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생활 쓰레기 배출 홍보를 단순히 한국어로 제작된 홍보

물을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해 왔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

로 홍보할 것”이라며 “홍보관 운영 외에도 대학교 등에

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등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와 외국어 동영상 홍보물 제작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합동 홍보 행사 운영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도 외국인 주민들

의 정착과 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합동 홍보 행사를 지

난 3월 12일 정왕어린이도서관 앞 광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한 시흥시

가족센터,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시

흥시청 자원순환과가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외국인주민

들이 센터를 인식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부스 방문객

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으며 홍보

물을 제공하는 한편, 인근 상권 50여 곳을 방문해 센터

의 역할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렸다. 또한, 자원순환과

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실질적인 생

활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부스방문객은 200여 명에 달했으며, 다양한 국적

과 연령층의 외국인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인근 상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외국인 주민 지원 프로

그램을 알릴 수 있었다.

박결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

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

다”며,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

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위한 서비스 및 안내 합동 홍보’

시흥시와 이주민 기관, 외국인 대상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관 함께 운영해 호응

อนุญาตใหเ้ยาวช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ส้มัผัสวฒันธรรม, ศกึษาภาษา, และท�า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เมือ่วนัที ่5 มนี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จัีดการประชมุ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รัง้ที ่30 ทีอ่าคาร
ส�านักงานกรงุโซล

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ครัง้นีม้กีารหารอืเกีย่วกบันโยบายที่
เกีย่วขอ้ง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แ้ก ่ 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วซีา่
เพือ่การ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และการอยูร่ว่มกนัในภมูภิาค 
②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การศกึษา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เพือ่
สะทอ้น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ที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ผูอ้พยพ และ 
③มาตรการฝึกอบรมและน�าเขา้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ตุา่งชาตเิรา
จะมาดรูา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ประเด็นทีน่่าสนใจส�าหรับ ผูอ้าศ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ากการประชมุครัง้นี้

จัดตัง้วซีา่ยธูดรมี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จัดตัง้วซีา่“วซีา่ยธูดรมี

(Youth’s Dream in Korea)” ฉบบัใหม ่ซึง่จะ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 ้
หนุ่มสาวจากประเทศพันธมติรทีใ่ฝ่ฝันถงึ“ความฝันใน
เกาหล”ี ไดส้มัผัส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แีละเขา้รว่มฝึกงานใน
องคก์ร ประเทศพันธมติรในทีน่ีห่มายถงึประเทศสมาชกิ
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UN)ทีเ่ขา้รว่มใน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หีรอืหุน้สว่น
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หลกั และดเูหมอืนวา่ประเทศส�าคญัๆ ใน
เอเชยีทัง้หมดจะรวมอยูด่ว้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วซีา่ยธูดรมีจะด�าเนนิการโดยความรว่มมอื
กบั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ละ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ตัง้แตก่ารคดัเลอืกผู ้
สมคัร, การฝึกอบรม, 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 เพือ่

ให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สามารถดงึดดูผู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ต่อ้งการ
ได ้หนุ่มสาวผู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ผา่นวซีา่ยธู
ดรมีจะตอ้งเขา้รับการฝึกอบรมเป็นเวลา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หนึง่ 
เพือ่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การฝึกอบรมภาษา, 
และการท�ากจิกรรมหางาน หลงัจากวซีา่หมดอายมุแีผนทีจ่ะ
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ขา  ใหไ้ดต้ัง้รกรากในเกาหลโีดยการจา้ง
งานประจ�าในบรษัิทฝึกงานหรอื ②กลบั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บา้น
เกดิซึง่เป็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พัฒนาซึง่กนัและกนัของทัง้
สองประเทศ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รว่มวซีา่ยธูดรมีเพือ่หางานสามารถหา
งานไดใ้นหลากหลายสาขา ตัง้แต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เทคโนโลยขีัน้สงูในประเทศไปจนถงึภาคเกษตรกรรมและ
การผลติ หนุ่มส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ดัสนิใจ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
บา้นเกดิจะสามารถน�าภาพลกัษณท์ีด่เีกีย่วกบัเกาหลกีลบัไป
ดว้ย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สง่เสร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หนุ่มสาวผูม้ี
ศกัยภาพ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ขึ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มแีผน
อนุญาตใหเ้ยาวชนตา่งชาตเิขา้สู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โีดยใชว้ซีา่
ยธูดรมีเริม่ตน้ในชว่งครึง่ปีหลงันี้

โครงการน�ารอ่งวซีา่มหานคร
ตัง้แตเ่ดอืนมนีาคมนี ้รัฐบาลจะเริม่ด�า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น�ารอ่ง

ส�าหรับ “วซีา่มหานคร” 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จะตรวจสอบ
และออกวซีา่เมือ่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นะน�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ซึง่
สะทอ้นถงึลกัษณะเฉพาะของภมูภิาค

จนถงึปัจจบุนั ระบบการออกวซีา่ของเกาหลไีดรั้บการน�า
มาใช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เดยีวกนัทัว่ประเทศ ซึง่จ�ากดัความ
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ตอบสนองตอ่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และความจ�าเป็น
ในภมูภิาค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ระบบวซีา่มหานครเป็นระบบที่
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มสีว่นรว่มโดยตรงในการออกแบบระบบวซีา่
เพือ่ดงึดดู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เ้ขา้มาตัง้ถิน่ฐานในภมูภิาค

โครงการน�ารอ่งในปีนีจ้ะด�าเนนิการโดยใชว้ซีา่นักเรยีน 
(D-2) และวซีา่กจิกรรมเฉพาะ (E-7) เพือ่ดงึดดูผูม้คีวาม
สามารถทีย่อดเยีย่ม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ละ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
ตอ้งการ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ตัง้แต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ของปีทีแ่ลว้จนถงึ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
ของปีนี ้ไดม้กีารด�าเนนิการคดัเลอืก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ใน
เขตมหานคร และหลงัจากการพจิารณาของ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พจิารณาวซีา่มหานคร” มแีผนทีจ่ะสรปุการก�าหนดรัฐบาล
ทอ้งถิน่และโควตาส�า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ในเร็วๆ นี้

จากผลของการคดัเลอื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10 แหง่ไดย้ืน่ขอ
วซีา่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 และ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6 แหง่ไดย้ืน่ขอวซีา่
ส�าหรับกจิกรรมเฉพาะ

วซีา่ชัน้สงูและการอภปิรายอืน่ ๆ
นอกจาก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ต้ดัสนิใจจัดตัง้ “วซีา่ขัน้

สงู”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บคุลากร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
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ล่�า้สมยัทีส่ดุในโลกใหม้าตัง้ถิน่ฐานใน
เกาหล.ี..<중략,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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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ào ngày 5 tháng 3 vừa qua,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cuộc họp Ủy ban chính sách đối ngoại lần 
thứ 30 tại Trụ sở công vụ Seoul.

Trong cuộc họp này, các cuộc thảo luận về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như ① Các biện pháp cải 
thiện hệ thống visa nhằm phát triển kinh tế và cộng 
sinh trong khu vực, ② Các biện pháp cải thiện giáo 
dục hội nhập xã hội theo nhu cầu đa dạng của người 
nhập cư ③ Các biện pháp đào tạo và tuyển dụng trợ 
lý điều dưỡng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số các nội 
dung thảo luận tại cuộc họp của Ủy ban ngày hôm 
đó, có những chủ đề mà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quan tâm.

Thành lập Visa ước mơ thanh niên 
Chính phủ Hàn Quốc cho biết sẽ thiết lập một loại 

hình visa mới mang tên “Ước mơ thanh niên (Youth’s 
Dream in Korea)” nhằm tạo cơ hội cho những bạn 
trẻ đến từ các quốc gia hữu nghị có ước mơ đến Hàn 
Quốc trải nghiệm văn hóa cũng như thực tập tại các 
doanh nghiệp.

Ở đây, các quốc gia hữu nghị là các quốc gia thành 
viên Liên Hợp Quốc đã tham gia Chiến tranh Triều 
Tiên hoặc các đối tác kinh tế lớn, hầu như sẽ bao 
gồm tất cả các quốc gia ở châu Á.

Tuy nhiên, Visa ước mơ thanh niên sẽ được triển 
khai thông qua sự hợp tác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ừ khâu tuyển chọn 
ứng viên cho đến đào tạo, tuyển dụng và hỗ trợ định 
cư để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ó thể thu hút 
được nhiều nhân tài mà họ cần hơn.

Những tài năng trẻ kh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diện này sẽ được đào tạo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để tích lũy kinh nghiệm, trong đó có trải 
nghiệm văn hóa, đào tạo ngôn ngữ và các hoạt động 

tìm kiếm việc làm. Sau khi hết hạn visa, chính phủ sẽ 
hỗ trợ ① Ổn định đời sống tại Hàn Quốc nhờ được 
tuyển dụng thực tập thường xuyên tại các doanh 
nghiệp, hoặc ② Về nước và hoạt động trong những 
ngành nghề đóng góp vào sự phát triển chung của cả 
hai nước.

Người nước ngoài khi tham gia chương trình visa 
này sẽ có thể tìm được việc làm trong nhiều lĩnh vực, 
từ các ngành công nghiệp công nghệ cao đến các 
ngành nông nghiệp và sản xuất tại Hàn Quốc.

Còn những bạn thanh thiếu niên có quyết định trở 
về nước cũng sẽ mang theo những hình ảnh thân 
thiện của Hàn Quốc, đây cũng sẽ là cơ hội để thúc 
đẩy hoạt động trao đổi tài năng trẻ. Bộ Tư pháp dự 
kiến sẽ cấp phép cho các bạn thanh thiếu niên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diện Visa 
ước mơ thanh niên bắt đầu từ nửa cuối năm nay.

Hoạt động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Bắt đầu từ tháng 3, chính phủ sẽ bắt đầu triển 

khai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Theo đó Bộ Tư 
pháp sẽ xem xét và cấp visa khi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ề xuất tiến cử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đặc 
tính vùng miền.

Cho đến nay, chính sách cấp visa của Hàn Quốc 
vẫn áp dụng chung tiêu chuẩn trên toàn quốc, điều 
này đã làm hạn chế khả năng đáp ứng nhu cầu và 
yêu cầu của khu vực. Giờ đây, với chính sách Visa 
đô thị,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sẽ có thể trực 
tiếp tham gia thiết lập hệ thống visa và có thể thu 
hút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định cư tại các địa 
phương.

Dự án thí điểm năm nay sẽ được tiến hành đối với 
Visa du học (D-2) và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E-7), 
nhằm thu hút nhân tài ưu tú và đáp ứng nhu cầu nhân 

lực cho các ngành nghề tại địa phương.
Từ tháng 12 năm ngoái đến tháng 2 năm nay, chính 

phủ đã tiến hành quá trình tuyển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am gia chính sách Visa đô thị. Và sau khi 
được ‘Ủy ban xét duyệt Visa đô thị’ thông qua, dự kiến 
sẽ sớm công bố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rúng 
tuyển và các hạn ngạch tuyển người cho dự án.

Nhờ đợt tuyển chọn này, có 10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nộp đơn xin cấp visa du học và 6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nộp đơn xin cấp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Những visa hàng đầu và các cuộc thảo luận khác
Ngoài ra, vào tháng 3, chính phủ Hàn Quốc cũng 

đã quyết định sẽ thành lập “Visa hàng đầu” nhằm 
hỗ trợ những nhân tài thuộc lĩnh vực công nghệ cao 
đứng đầu thế giới đến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bằng thạc sĩ hoặc 
tiến sĩ trong các lĩnh vực như chất bán dẫn, màn hình, 
pin thứ cấp hoặc robot, với từ 8 năm kinh nghiệm trở 
lên và có thu nhập hàng năm cao hơn 3 lần GNI bình 
quân đầu người (khoảng 140 triệu won).

Bên cạnh đó, cũng có 7 phương án đã được thảo 
luận về vấn đề cải thiện giáo dục hội nhập xã hội theo 
nhu cầu đa dạng của người nhập cư, như Đoàn cố 
vấn nhập cư sẽ đến trực tiếp các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để hỗ trợ tư 
vấn và học tập cá nhân cũng như cách thích nghi với 
đời sống ở Hàn Quốc, hướng nghiệp, v.v. nhằm giúp 
các em học sinh nhập cư nhanh chóng thích nghi với 
xã hội.

Chúng tôi cũng hy vọng rằng sẽ càng có nhiều 
nhân tài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hơn.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Tạo điều kiện để thanh thiếu niên nước ngoài trải nghiệm văn hóa, học ngôn ngữ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Chính phủ Hàn Quốc thành lập Visa ước mơ thanh niên

韩国政府决定加强教育支援，使移居背景的学生共

同成长为韩国社会的一员。为此决定在移居背景学生密

集的学校追加安排教师，并将以小学为中心进行的多文

化教育支援扩大到初中、高中。 

教育部2月11日在首尔大楼召开了社会关系长官会

议，审议了"移居背景学生定制型教育支援方案" ，我们

仔细看看吧？

*移民背景学生多，对应教育支援强化：教育部决定

首先提高移民背景学生密集地区学校的教育能力。为了

保障所有学生的学习权，如果某些特定学校移居背景学

生过度密集，市道教育厅将根据地区条件支援，缓解密

集度。

此外，还对密集学校增派教师、增派支援人力，加

强地方财政与基础设施(INFRA)对接扶持。

*加强移民背景学生定制化教育支援：教育部还将

加大移民背景学生定制化教育支援力度。国内出生的国

际婚姻家庭的子女将通过学生匹配综合支援体系得到

深厚的支援，中途入境或外国人家庭学生将根据国籍、

韩语力量、滞留资格，加强初期韩国语教育、心理·情绪

咨询等针对性支援。

*教育支援扩大到初高中：期间以小学为中心的教

育支援将扩大到初高中。在初高中扩大韩语班设置，开

发新的关于滞留资格和升学·前途介绍资料，同时与法

务部合作，推进改善签证制度，使高中毕业后也能定居

和就业。

针对最近移民背景学生升学增加的职业高中，决定

挖掘特殊教育模式，扩大前途、就业支援。

*移民背景学生支援体系构建：教育部决定构建可

持续的移民背景学生支援体系。将制定移民背景学生教

育支援法律，并于今年首次进行实态调查，以制定更具

实用性的教育政策。

另外还决定与教育发展特区联动，推动地方自治团

体·教育厅·相关机关合作支援模式，为了改善社会认识，

政府还将发掘成长为人才的移居背景学生的榜样(榜

样)事例，加强宣传。 <한글 기사 17면> 파파야스토리

向移民背景学生密集的学校增派教师...扩大针对性支援 이주배경 학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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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깨우는 ‘유아숲 체험원’

시흥시, 3월 말 운영 시작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민간 위탁을 통한 ‘유아숲 

체험원’을 3월 말부터 운영한다.

‘유아숲’ 교육은 아이들이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오감을 활용

해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

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옥구, 영모재, 소산서원 등 총 

3곳의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지난달 말, ㈜에코아이 생태연

구소,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2개 전문기관을 수

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기관은 시흥시 내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8개월간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 3~5세 어린

이를 위한 유아숲 체험교육뿐 아니라 참여기관 가족

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숲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유아숲 체험원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3월 중순

경 시흥시청 및 3곳의 유아숲 체험원 누리집에 올

라오는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추첨을 통

해 선정된다. 옥구 유아숲 체험원은 12개 기관을 대

상으로 운영되며, 추첨에서 탈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월 2개 기관씩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모재와 소산서원 유아숲 체험원은 각각 14개 기관

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지은 기자

시흥 공영자전거 대여소 2곳 운영 재개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철에 휴관했던 공영자전

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했다.

시흥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정왕역(1번 출구 부

근) ▲월곶역 등 총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왕역은 

평일(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월곶역은 관

광지 특성을 고려해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수

~금) 및 주말(금~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까지 운영된다. 대여소에는 어린이용 자전거와 2인용 자

전거(월곶역점)를 비롯한 다양한 자전거와 안전모 등이 

비치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힘쓰겠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

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 북부권 8개 공공도서관(소래빛 능곡 대야 목

감 장곡 은계 신천 매화)이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정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273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26개 프로그램(아동 대상 22개, 성인 대상 4개)으로 운

영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독서동아리와 연계하는 ‘그

림책 지도사’ 및 ‘도서관별 특화 주제 연계 프로그램’이 

개설돼 독서의 흥미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

린이 그림책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독서 습관을 향상하

고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내

용으로 구성돼 있다.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인문

학_‘생각이 커지는 명작 그림책’ ▲문학_‘가볍게 시작해 

보는 나만의 일상 에세이’ ▲예술_‘다시, 봄, 캘리해 봄’, 

‘예술과 만나는 창의놀이터’ ▲건강_‘지구 건강 지킴이’ 

▲그림책_‘상상력 스튜디오: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

생명과학_‘궁금해? 과학으로 알아보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

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도서관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

용은 ‘시흥시도서관 누리집→참여마당→도서관 소식→관

별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https://lib.siheung.

go.kr/) 또는 시흥시도서관 앱(App)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소래빛도서관 자료정보팀

(031-310-5242)으로 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

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친숙하게 이용하고, 독서의 즐거

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편의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도서관 누리집 메뉴에서 ‘도서관서비스’를 클릭

하면 상호대차와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 대출뿐만 아

니라 책바다, 책나래, 책이음 등 다양한 서비스와 그 이

용 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지은 기자

“독서의 흥미 높이고 습관 형성해요”

시흥 북부권 공공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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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2월 28일 다

문화강사 양성교육 ‘세계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수

료식을 진행했다.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은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8회에 

걸쳐 세계 문화와 전통놀이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 9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세계전통놀이지도사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체험함

으로써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 창의적인 세계전통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번 과정은 ▲세계 전통놀이 소개 및 체험 ▲세계

놀이를 활용한 창의 교육법 ▲다양한 연령대별 세계놀

이 지도 방법 ▲다문화 이해교육과 세계전통놀이 접목

방법 ▲세계전통놀이지도사 강의 시연 등으로 진행됐

다. 남은정 센터장은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들이 지

역 내 세계전통놀이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매년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실시

해 왔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사업’과 ‘다문화이해강사파

견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으로 다문화 강사

를 파견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

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

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

or.kr) 또는 전화(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로 양성해요

광명시가족센터, 세계전통놀이 지도사 수료식 진행

고장난 우산 무료로 수리해

광명시, 우산수리센터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월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에 우산수리센터를 개소해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

혔다. 우산수리센터는 전문 교육을 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자들이 생활 우산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

해 마련됐다. 센터는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광명

시 오리로 703) 지하 1층에서 운영되며, 공휴일과 점

심시간(오후 12시~1시)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은 일반 생활 우산으로 1인당 2개까지 

접수 가능하며, 특정 부품이 필요한 골프 우산, 수입 

우산 및 고가 양산 등은 제외된다.

수리를 원하는 시민은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

청하면 되며, 기본 수리 기간은 1주일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우산을 

기부받아 부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을 실

천하고 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은 “고장난 우산

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

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산수리센터는 현장 접수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

원순환팀(02-2680-23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사회성 배워요...광명시가족센터, ‘친구야 같이 놀자!’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2월 4일부

터 27일까지 8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구야 같이 놀자!’ 사

회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상담치료(놀

이치료)인 ‘친구야 같이 놀자!’는 전자기기 사용으로 

또래와 상호작용 기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기술 습득이 어려운 유.초등 자녀의 심리.정서

적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 인식 ▲서로를 칭

찬하기 ▲감정 인식 및 표현 ▲공손말 표현 ▲성취 

및 협력 활동 등 총 8회기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기

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니까 좋았다.”고 말

했다.

이 모 아동의 양육자는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서툴러서 걱정이었는데, 프로그램

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표현이 많이 

늘었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

다.

남은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놀이를 통한 자녀의 건

강한 성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또래와 관계 및 심리적 어

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주 

1회 1:1 전문 놀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료는 5,000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 서비스로 제

공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광명시가족센터

(02-6265-1366)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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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2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

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

권 30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

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해요.

숙박할인권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야놀자’, ‘여기 어때’와 같은 42개 앱을 

통해 외국인주민도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

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30만 장을 

배포해요.

1차 숙박할인권은 2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해요.

숙박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야

놀자 등의 숙박예약 앱을 설치한 후 원

하는 지역의 숙박업소를 찾아 예매하기

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 때는 2만 원 할인,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는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

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발급된 할인권은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에 4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

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

(1670-3980)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어요. 

정부 관계자는 "숙박할인권을 통해 

부담은 줄이면서 국내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2박 이상 예약 때 추가 할인을 적용하

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4면, 러시아어 13면, 태국어 

14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

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도 다가오는 봄에 숙박할인 받고 한국을 즐겨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30만장 할인권 배포...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광명시(시장 박승원) 여성새로일하기센

터는 취·창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홈케어마스터 양성과

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홈케어 전문가 실무 역량

을 키우고, 가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지

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홈케어 개념과 필요성 

▲주거 공간별 분석 ▲효율적인 공간 활

용과 동선 최적화 ▲냉장고·욕실·침실 청

소 방법 ▲세제 종류와 친환경 세제 활

용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으로 구성된

다. 교육은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두 차

례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

일간 진행되며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오리로366번길 6)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은 “중·장

년 여성을 위한 맞춤형 단기 특강이 빠

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비전센터 누리

집(gm.go.kr)을 확인하거나 광명여성새로

일하기센터(02-2680-2837)로 문의하면 안

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중·장년 여성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년 80명의 교육생을 배

출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취·창업에 성공

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면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면접 정장 대

여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취업을 준비

하는 18~39세 광명시 거주 청년에게 면

접 정장과 소품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

업이다. 1회 이용 시 최대 3박 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

재단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대여업체를 방문하거나 무료 택배 서비스

를 이용해 정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업체별 운영시간과 방문 예약 여부

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여 절차를 사전

에 확인해야 한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는 청

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포함해 청년 생

각펼침 공모사업, 청년공간 운영 등 다양

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

go.kr)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apply.

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

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

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5일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

장 업체 데시데리오 테일러(대표 안은영), 

㈜마이스윗인터뷰(대표 김태문)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 중장년 여성 ‘홈케어마스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홈케어 전문가 양성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为迎接“3月旅游

月”，将从2月28日起，每天上午10点，通过42

个在线旅游平台（OTA）发放30万张住宿折

扣券。《照片=Booking.com》

文化体育观光部与韩国观光公社携

手，推动今年首场“韩国住宿折扣庆典”，以

促进地方旅游和提振国内消费。

外国居民也可以通过韩国知名的住宿

预订平台，如“Yanolja”（야놀자）、“Here is 

How”（여기 어때）等42款APP，轻松获取住

宿折扣。 今年的住宿折扣券计划在春季

（3月）、夏季（6月）、秋季（10月）共三次发放，

总计100万张，以吸引海外旅游需求转向国

内，并分散出游时间。其中第一批将发放30

万张。 第一轮住宿优惠券将从2月28日开

始每天上午10点通过42个在线频道(OTA)

按先后顺序每人发放一张。 

想要享受住宿折扣的外国人，只需安

装“Yanolja”等住宿预订APP，选择心仪的住

宿地点并预订，即可轻松享受优惠。 预订 

2万韩元以上、7万韩元以下 的住宿产品，

可享2万韩元折扣。

预订 7万韩元以上的住宿产品，可享3

万韩元折扣。 

折扣可用于酒店、公寓式酒店（Condo）、

度假村、民宿等韩国境内正规住宿设施。

但不可用于未注册的住宿设施及钟点

房（短时住宿）。 领取的折扣券可用于非首

都圈地区的住宿，使用期限截至 4月6日。

更多详细信息，包括如何使用折扣券，

可访问“2025韩国春季住宿折扣庆典”官网

（ktostay.visitkorea.or.kr），或拨打客服

热线（1670-3980）进行咨询。

政府官员表示：“希望大家能通过住宿

折扣券减轻负担，同时在韩国各地感受春

天的美好。” 他还补充道：“未来，我们计划

推出2晚及以上住宿的额外折扣，让游客更

好地体验各地区的魅力，提供更多优惠。”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外国居民也能在即将到来的春天享受住宿折扣，畅游韩国！...每天上午10点先到先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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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해요

광명시, 외국인 청소년 포함 신청 가능

광명시가 광명시에 주소를 둔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2007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

다. 광명시에 체류지, 거소지를 둔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여성청소년에게

도 구매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만 4천 원, 연 최

대 16만 8천 원이며, 경기지역화폐 모바

일 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

월 31일까지이다. 광명시 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지역화

폐 가맹점에서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

으며 구입처는 추후 확대될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이 

할 수 있으며(15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부모가 신청) 기존 사업인 ‘취약계층 여

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상.하반기 2차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기

간은 상반기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반기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02-2680-2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에 유용한 지역소식

광명시, 입학축하금·청년기본소득 등 안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3월 4

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

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대상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

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3월 

4일)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광명

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

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된

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

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

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당해 연도 내

에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주

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

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

터(1688-3399) 또는 광명시 교육청소

년과(02-2680-238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광명시는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

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

청을 받는다. 이번 2025년 1분기 신

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2000

년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

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

다.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4월 1

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

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

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

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

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

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청

년기본소득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

간 등을 확인한 후 4월 20일 광명사

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광명도서관은 오는 4월 3일부터 시

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명시민을 대상

으로 학습과 힐링을 제공하는 어린이 

강좌 4개, 성인 강좌 5개로 구성됐다.

어린이 강좌는 ▲영어야 놀자 ▲안

녕 그림책 등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

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

며, 성인 강좌는 ▲쉼표가 있는 하루, 

힐링 원예 ▲그림으로 채우는 행복,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 실습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각 강

좌는 연령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

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일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

g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인 

강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강좌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선착

순으로 모집한다.

김광용 광명도서관장은 “이번 도서

관 아카데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

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많

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2680-5401

#공영주차장 정기권 할인

광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공영주차장 야간 월정기권 요금

을 감면한다. 지난 3월 10일부터 철

산동지하공영주차장 야간 월정기권

을 40% 할인해 광명도시공사 누리집

(parking2.gmuc.co.kr)에서 선착순 

판매 중이다.

할인된 야간 월정기권 요금은 2만 

5천 원으로, 기존 4만 5천 원에서 2

만 원 할인됐다. 철산동지하공영주차

장 야간 월정기권을 구매하면 오후 7

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

을 이용할 수 있다. 3월 구매자는 3

월 17일부터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

으며 요금은 일할 계산된 금액이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2만 5천 원 정액

이다. 야간 월 정기권 할인은 12월까

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 추이를 파악 

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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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용품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6가정 대상

김포시가족센터는 ‘미혼모.부 양육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자녀

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6가정 대상이

다. ‘미혼모.부 양육용품 지원’ 사업은 복합적인 문제

를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자원을 연계해 자립과 안

정된 삶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인 사례관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단순 물품 지원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서비스 

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월 10

만원 이내의 병원비, 양육 용품(미취학 자녀를 양육

하는 가정에 분유, 기저귀, 의류, 장난감 등)을 받

을 수 있다. 상시 접수하며, 김포시가족센터에 문의

(031-996-5920)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가족센

터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가족센터는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

모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

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영의 기자

김포시가족센터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학교 정규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실

시된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

시가족센터는 이주 배경에 따라 한국어 구사 수준에 상

당한 차이가 있는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가족 내 이중

문화 양육환경이 존재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

기, 셈하기, 한국의 사회.역사.문화 등 기본 학습을 지원

해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언어적.수리적 기본 역량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과 학교생활, 사회활동과도 연결되어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성 함양에 밀접하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

틀이 된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비슷한 나이 또

는 학습 수준의 3~5명의 그룹이 모이면 그룹 특성에 따

라 김포시가족센터 내 교실 또는 김포시 관내 학교, 유

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에서 30~50분

의 주 2회 수업이 운영된다. 

교재.교구를 포함한 수업 전반을 비롯해 연 3회의 체

험활동과 부모상담.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초학습지

원 수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또는 대상

자를 추천하거나 프로그램 진행 연계를 원하는 관내 기

관(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은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해요!

김포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학교 적응력 향상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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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 đình đa văn hóa nay sẽ có cơ hội xem biểu diễn 
múa Tỉnh Gyeonggi với mức giảm giá 50%.

Trung tâm nghệ thuật Gyeonggi và Vũ đoàn Tỉnh 
Gyeonggi sẽ trình diễn ‘5049: Mũi tên trên không’, đây 
cũng là buổi biểu diễn đầu tiên theo kế hoạch trong 
năm nay tại Nhà hát nhỏ của Trung tâm nghệ thuật 
Gyeonggi từ ngày 28 đến 29 tháng 3 và tại Trung tâm 
quốc nhạc tại Viện quốc nhạc Gyeonggi từ ngày 4 
đến 5 tháng 4.

Buổi biểu diễn này được kỳ vọng sẽ là cơ hội quý 
giá để chúng ta có thể trực tiếp thưởng thức nét đẹp 
của Vũ đoàn Tỉnh Gyeonggi.

* Nội dung của tiết mục này là gì? : Khoảng 230 
năm trước, Hàn Quốc được trị vì bởi một quốc gia 
có tên là Joseon. Vào thời đó, có một vị vua tên là 
Jeongjo, ông rất thích bắn cung và rất giỏi bộ môn 
này. Nhưng được người ta kể lại rằng trong số 50 mũi 
tên được ông bắn ra, có 49 mũi tên trúng đích và một 
mũi tên ông đã cố tình bắn lên không trung. Thay vì 
thể hiện kỹ năng của mình bằng cách bắn trúng cả 
50 phát, ông muốn thể hiện đức tính khiêm nhường 
với thần dân của mình.

Buổi biểu diễn này mang nội dung phản ánh triết 

lý đằng sau thái độ luôn làm việc hết mình nhưng 
không bao giờ đánh mất sự khiêm nhường của vị Vua 
Jeongjo.

Triết lý của vua Jeongjo, người khiêm nhường và 
theo đuổi các chính sách vì người dân thay vì khẳng 
định quyền lực hoàng gia của mình, được thể hiện 
qua vũ điệu này là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bình đẳng”.

* Có phải là nội dung quá khó không? : Thay vì tập 
trung vào cốt truyện, khán giả có thể thưởng thức tác 
phẩm từ góc nhìn đa dạng hơn thông qua hình ảnh và 
cảm xúc được thể hiện qua từng khoảnh khắc. Trên 
hết, vì buổi biểu diễn chỉ bao gồm các điệu nhảy và 
hầu như không có lời thoại nên các bạn gia đình đa 
văn hóa không thông thạo tiếng Hàn cũng có thể đến 
xem.

Tác phẩm này diễn giải về các phong trào của Hàn 
Quốc theo cảm quan hiện đại và thêm vào đó là các 
yếu tố hài hước, thể hiện tình yêu chân thành của vua 
Jeongjo dành cho người dân. Đặc biệt, sẽ tập trung 
vào chuyển động của các vũ công, chú trọng vào hình 
ảnh và cảm xúc của người Hàn Quốc hơn là diễn biến 
câu chuyện.

* Đặt chỗ như thế nào? : Các bạn gia đình đa 

văn hóa muốn xem buổi biểu diễn có thể đặt chỗ 
bằng cách truy cập trang web bán vé đặc biệt 
của Interpark http://ticket.interpark.com/Contents/
PartnerClosure?BizCode=33982. Và cần nhập mật 
khẩu là ‘pp5688’ để xác thực. 

Đối với các buổi biểu diễn vào tháng 3, ghế R được 
giảm giá 50% là 15.000 won và ghế S được giảm giá 
là 10.000 won. Đối với các buổi biểu diễn vào tháng 
4, tất cả các hạng ghế đều được giảm giá 50% là 
12.500 won.

Sau khi đặt vé theo ngày giờ mong muốn, các bạn 
cần điền vào mẫu xác nhận và mang theo đến địa 
điểm tổ chức buổi biểu diễn. Các bạn có thể tải mẫu 
giấy xác nhận tại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giảm giá 
đặc biệt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5049: Mũi tên 
trên không’ được đăng tải vào ngày 11 tháng 3 trong 
menu Talk của trang Papaya Story.

Những chương trình giảm giá như thế này rất hiếm 
có, nên các bạn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tận dụng 
cơ hội này để có những trải nghiệm nghệ thuật Tỉnh 
Gyeonggi đáng nhớ nhé~~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Trung tâm nghệ thuật Gyeonggi, Vũ đoàn Tỉnh Gyeonggi ra mắt buổi 

biểu diễn đầu tiên trong năm theo kế hoạch, ‘5049: Mũi tên trên không’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strengthen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so that they can grow together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has decided 
to assign additional teachers to school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expand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which was previously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s, to middle and high 
schools. 

On February 11, the Ministry of Education held a 
meeting of social relations ministers at the Seoul office 
building and discussed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plans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Let’s 
take a closer look.

*Strengthening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with a large immigrant background: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first enhance the educational 
capacity of school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immigrant student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students, if a specific school is 
overly densely populated with immigrant students, 
it decided to support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ase the density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additional teachers will be assigned to 

densely populated schools, support personnel will be 
expanded, and support will be strengthened by linking 
local finances and infrastructure.

* Strengthening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lso expanding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s born in Korea 
will receive generous support through a customized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students, and for 
students who entered the country midway or are from 
foreign families, customized support such as initial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unseling will be strengthened based on 
nationality, Korean language skills, and residence 
status.

* Expanding education support to middle and high 
schools: We will expand education support that has 
been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to middle and 
high schools. We will exp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class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develop new guidance materials on residence 
qualifications, career paths, and advancement. We will 
also work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o improve the 

visa system so that students can settle down and find 
employment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s,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enrolling has 
recently increased, have decided to expand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by discovering specialized 
education model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decid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t plans to enact 
laws to support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conduct a survey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o establish educational policies with high field 
suitability.

In addition, we decided to expand the model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educational development special zone, and to 
strengthen publicity by discovering and promoting role 
model cases of stud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who have grown into talented individual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한글 기사 17면>      

                                      파파야스토리

Additional teachers assigned to schools with high concentration of 
immigrant students... Expanding customized support 이주배경 학생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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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생태체험 운영해요~

김포시, 공원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모집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시민들에

게 자연 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

시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5년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공

원의 계절별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

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며, 걸포중

앙공원, 인향근린공원, 한강중앙공원, 

모담공원, 호수공원, 금쌀공원 총 6개

소에서 진행된다.

주중 프로그램인 ‘공원숲탐구생활’

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오후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전 프

로그램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및 개인 그룹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후에는 소모임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공원에서 만나는 

숲’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및 소모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참여 신청은 프로그램 시작 한 

달 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김포시민 누구나 김포시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견학·체험’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4월 프로

그램 예약은 3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체험료는 1인당 1,000원이다.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의 자연 속

에서 시민들이 생태를 체험하며 환경

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애기봉평

화생태공원이 개관 3년만에 50만 관

광객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

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뤄낸 야간개

장과 스타벅스 유치에 힘입어 핫플레

이스로 급부상한 애기봉평화생태공

원은 올해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해 세계적 

관광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방

문객 5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특별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

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영양up! 건강up! 솔로 다이닝

김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1인가구(청년기, 중장년기)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영양up 건강up! 솔로 다

이닝’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간편

식, 배달 음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

으며,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건강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위해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올바른 

영양 섭취, 건강한 조리법, 마음건강 

챙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상

자들의 건강증진을 도울 예정이다.

조미정 센터장은 “1인가구 대상자

를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

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과 균형

적인 영양보충을 제시하고, 참가자 간

의 교류를 촉진하여 고립된 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영양up 건

강up! 솔로 다이닝’은 김포시 지역 

내 1인가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며,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김포시가족센터 홈페

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0)로 문

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의 외국어 공부법 특강

조기교육 보다 ‘스스로 배우는 힘’ 중요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4월 8일(화) 

저녁 7시 김포아트홀에서 2025년 교

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대

상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외국어 역

량 강화를 위한 ‘2025 김포 교육발전

특구 외국어 공부법 특강’을 개최한

다.

이번 특강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일러 라쉬가 초청돼 올바른 외국어 

공부법과 동기부여에 대한 강연을 펼

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외국어 

학습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타

일러 라쉬는 강연에서 누구보다도 언

어에 관심이 많은 본인의 경험과 견

해를 바탕으로 ‘외국어를 잘 배우는 

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포시가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

글로컬 미래교육도시‘로서 김포 교육

발전특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김포시는 외국어 

공부법 특강뿐만 아니라, 초등 방학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학생

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시

민들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조기교육과 사교육

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강의 참여를 원하는 시민

들은 3월 17일 월요일부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사전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김영의 기자



2025년 03월 16일 ~ 03월 31일  

Gimpo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

난 3월 14일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 친화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곶면 대

곶문화복지센터로 확장 이전했다. <사진 

왼쪽은 기존 구래동 가족센터, 오른쪽은 

새롭게 이전한 대곶문화복지센터>

김포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비롯

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맞춤형 지원

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확장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많

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전이 추진됐다. 새롭게 마련

된 센터는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하며, 넓

어진 공간을 활용해 가족 상담실, 교육

실, 공동육아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다

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편

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사업, 육아나눔터 사업, 다문

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기존 구래동의 가

족센터와 함께 개편 운영하게 되며, 올해 

처음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학교 정규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부

양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이혼위기가

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

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 대한 ‘온가족보

듬사업’을 추진한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상담(부모와 자

녀 상담, 부부상담 등), 사례관리, 교육.문

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심리 정서 지

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 과정으로 진행

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상황

에 마주하게 되는 가족에 대해 통합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도 구성 운영된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교환일기 프로그

램’,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이 추

진된다. 또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대

상으로 교육서비스,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

능 회복 및 생활 보장을 위한 아동양육

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소득 

조손가정 대상 대학교 입학금 500만 원

과 함께 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별도 지

원한다. 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확장을 통해 김

포시 내 가족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가족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조미정 센터장은 “김포시의 외곽에 거

주하는 가족들은 기존 구래동의 가족센

터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모든 

김포 가족들이 김포시가족센터의 프로

그램을 손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

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

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가족센터(031-996-5920)로 문의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확장 이전...가족 친화적 서비스 더욱 강화’

김포시가족센터,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 지원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김포시가족센터, 오는 5월~12월까지 접수

‘김포 방방곡곡’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도 김포의 숨겨진 명소 탐방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김포 방방

곡곡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

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의 숨

겨진 명소와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소

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김

포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으로, 가족 단위 

또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

역 탐방과 체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

소년 및 성인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를 잘 모르는 다문

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도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

램에 참여해 볼만하다. 프로그램 참가자

들은 김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을 탐방하며, 전통 공예 체험, 로컬 

푸드 만들기, 생태 체험 등 다채로운 활

동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김포

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와 유선 접수를 통

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모집이 진행된

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월 14일부터 6

월 30일까지 총 13회 운영되며, 참가비는 

10,0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김포시에서 

지원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방방곡곡 체험

은 지역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

하고, 김포를 보다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31-5186-4338

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1일 코레일관

광개발과 공동으로 선보인 ‘광복 80호, 

DMZ 평화열차’ 김포 코스의 운영을 시

작했다. 김포만의 새로운 DMZ로 관광객

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오픈한지 이틀만

에 조기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 

매진된 평화열차 김포코스는 오는 4월 

19일 또 한 번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김포 코스는 해안철책길과 맷돌 

커피 체험으로 구성됐다.    김영의 기자

김포시가족센터는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다문화 청소

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

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

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

등(16~18세)의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보다 많을 시에는 우선 선정 대

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

지이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

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

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활동비는 7세~12세(초등) 연 

40만원, 13세~15세(중등) 연 50만원, 

16세~18세(고등) 연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일부 학령에서 신청자가 

배정 예상 인원에 미달할 경우 남는 

예산은 초과한 학령으로 활용할 계

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권자는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이다. 지

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 처리기한은 김포시가족센

터에 신청한 날로부터 30일(60일 이

내 연장 가능) 내에서 중복수급 확인 

등 처리 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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